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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informel'sreceptionanddevelopmentinthe

Honam region

-CenteringonYangSu-a'spaintingworld-

KangSoHyun

Advisor:Prof.JoSong-Sik.Ph.D.

DepartmentofAestheticsandArtHistory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InformelasasignofKoreancontemporaryarthasanimportantmeaningas

acollectiveartmovementintheKoreanarthistory. KoreanInformelwasignited

with aformation ofan avant-gardegrouptitled<Association ofContemporary

Artists>in1957alongwithdeclationoftheanti-nationalcompetitionbyfourartists.

<Painting No.1> submitted by Park Seo-bo in the 3rd Exhibition of

ContemporaryArtistsAssociation hasbeencalledthefirstInformelpaintingin

KoreaandcriticssuchasBangGeun-taek,LeeGu-yeol,LeeGyong-seongandKim

Young-joopreparedatheoreticalbaseofInformelcenteringonParkSeo-boandthe

AssociationofContemporaryArtists.

Meanwhile,InformelpaintingwasattemptedindividuallybyGangYong-unand

YangSu-apreceedingtheInformelMovementofthecentralpaintingcircleinHonam

Province.Abstractpaintingsby them from Honam painting circleswhich were

recognizedasabirthplaceofconcretepaintingarenoteworthy.

AbstractpaintingactivitiesinHonam Provincebeganwiththesoloexhibitionof

BaeDong-sin,awesternpainterin1946followedby<DongkingmanInvitational

Exhibition>whereabstractpaintingswereexhibitedcenteringonGangYong-unin

1948. Atthesameyear,InformelpaintingswereintroducedinYangSu-a'ssolo



exhibition.

YangSu-ahadaccesstonew trendofartwhilestudyingartinJapanwhenhe

wasyoung.Hispioneeringpaintingworldbeganthere.

Atthattime,theavantgardeartmovementledby'IndependenceAssociation'or

'Associationof1930Year'prevailedinJapanwhichwasinfluencedbyFauvism or

EcoledeParis.Hisabstractpaintingswereactivatedsincemid-1950sinGwangju

andthenumberofabstractpaintingsincreasedandtheyweregettingmorecomplete.

Theartisticworkswhichweremadeinmid-1960swereenthusiasticabstraction

likeJacksonPollockorJeanFautrier.

Hewasactivelyengagedinabstractionbeforeabstractionwasrecognizedin

Honam Paintingcircles andnurturingthesecondgenerationofabstractartistsfrom

GwangjuTeachers'CollegewhichwasseparatedfromGwangjuCollegeofTeachers(

OpenedinMarch,1938).

YangSu-a'sactivitiesbeganwithparticipationintheInvitationalExhibitionof

Contemporary Artists which was held in Seoulin 1957.Localpainters were

encouragedtoparticipateintheexhibitionratherthanartistsfromthecentralpainting

circles.YangSu-asubmittedpaintingsfrom the2ndexhibitionandpublishedthe

criticism oftheworksofartsubmitted.Thatis,heactivelyparticipatedbothin

creationandcriticism.

From then,hesoughtformoreviolentInformelpainting.Heisagreatand

importantpainterinthehistoryofKoreancontemporarypaintingashepioneeredin

realizationofabstractioneveninpovertyandisolation.Therefore,itismeaningfulto

thehistoryofKoreanartthatInformelofHonam wasreevaluatedthroughsuch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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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호남은 예로부터 ‘예향’이라 불리며 풍부한 예술적 기질의 전통을 계승해왔다.호남

회화의 역사는 조선 중기에 학포 양팽손(學圃 梁彭孫,1488〜1545),조선 후기에 공재 윤

두서(恭齋 尹斗緖,1668∼1715),조선 말기에 소치 허련(小癡 許鍊,1809〜1892),미산 허

영(米山 許瀅,1861〜1937),근대에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1891〜1977),남농 허건(南

農 許楗,1908〜1987)으로 이어지는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24년 여수 출신 화가인 김홍식을 시작으로 호남에도 서양화단 형성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이후 1930년대 오지호와 김환기 등이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

워옴으로써 호남 서양화단의 불씨를 당겼는데,특히 오지호는 한국의 풍광을 바탕으로

자연주의 전통과 인상파 화법을 융합시켜 남도적이며 한국적인 예술세계를 정립시키기

에 이르렀다.오지호와 더불어 한국 초기 서양화단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

환기(金煥基,1913〜1974)1)역시 남도 출신다운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서정적 회화세

계를 펼쳤다.

이렇듯 호남은 역사적으로 타지방에 비해 많은 미술가들을 배출해왔으며 지방미술

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한국 미술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일제의 지배하에 자

유로운 표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

었다.그리하여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태평양전쟁의

혼돈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유학 2세대 서양화가들에 의해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화

단이라는 것이 갓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시대에 습득된 구상계열의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이들에 의해

목포와 광주에서 많은 서양화 모임과 개인전들이 열리기 시작한다.1946년 서양화가 배

1)1913년 전남 신안군 기좌도(현 안좌도)출생.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한국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절제된 조형성과 한국적 시 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프랑스,미국에서 활동하며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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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48년 오지호의 첫 개인전,김보현,강용운,양수아 등의 개

성 넘치는 작품들이 발표되었다.2)이들 중 강용운의 1950년 전시에서는 당시로서는 파격

적이라 할 강렬한 색채와 붓 터치들로 단순 변형시킨 반 추상 작품들이 소개되었다.호

남은 지방으로 서양화가 유입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화단의 추종현

상이 아닌 주체의식을 고양시켜 나갔다.이는 1950년대 후반 중앙화단에서 앵포르멜으로

불리며 한국 현대미술을 상징하는 회화운동에 앞서 시도된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호남이 주체적으로 추상회화를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미술사에

있어서 크게 재평가되지 못하였다.1966년『공간』창간호에 실린 박서보의 앵포르멜에

대한 최초의 체험적 증언을 시작으로,앵포르멜의 재평가는 주로 현대미협과 박서보를

중심으로 이 시기 활동했던 이구열,이경성,김영주 등의 평론가의 체험적 개설의 형태로

정리되었다.3)

이에 비해 미술사학계에서 앵포르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88년 김영나의 「한국

화단의 앵포르멜 운동」4)을 시작점으로 꼽을 수 있다.이는 그간 몇몇 작가와 평론가의

체험적 증언과 개론적 정리에 머물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미(歐美)와 일본의 앵

포르멜,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의 한국

앵포르멜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학술자료로 여겨진다.5)하지만 이 연구 역시 지방

화가인 양수아와 강용운은 누락되어 있다.

2)1948년 광주 미국 공보원에서 중국계 미국인 작가 동킹맨(DongKingman)의 초대전이 열렸

다.오지호,김보현,혀백련,강용운 등이 작품을 출품하였는데 이들 중 강용운은 비구상 작

품을 출품 하였다.같은 해 강용운의 주선 하에 양수아의 추상화 개인전이 열림.
3)대표적으로 박서보,「체험적 한국 전위미술」,『공간』,1966.11,pp.83〜87,이경성,「추

상회화의 한국적 정착」,『공간』,1967.12,pp.84〜87,김영주,「박서보와의 대담:추상운

동 10년,그 유산과 전망」,『공간』,1967.12,pp.88〜89,이구열,「뜨거운 추상의 도입과 

전개」,『한국의 추상미술-20년의 궤적』,1979,pp.37〜42,이경성과 박서보의 대담,「50

년대 한국미술」,『한국현대미술전집』20권,1979,한국일보사,pp.83〜100,방근택,「50년

대를 살아남은 ‘격정의 대결’장」,『공간』,1984.6,pp.42〜48등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

던 체험적 진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박파랑,「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과 방근택:현대미협

을 중심으로」,근대미술사학회,제35집,2010,p.343〜344재인용.
4)김영나,「한국화단의 앵포르멜 운동」,『20세기의 한국미술』,예경,1998.
5)박파랑,「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과 방근택:현대미협을 중심으로」,근대미술사학회,제35

집,2010,pp.343〜3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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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앵포르멜을 누가 먼저 시도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공식적으로 1958년 현대미술가협회의 3회전으로 알려져 있으나6)위증은 “1953년

중국인 화가 동킹맨의 광주 환영 전시회 때 강용운과 양수아는 비구상화를 내놓아서 큰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앵포르멜의 첫 시도였다.”7)고 증언하고 있다.이

성부 역시 “양수아,강용운에 의해 광주에서 시도된 앵포르멜 회화는 서울보다 1,2년

빠르며 두 사람의 1948년 추상화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두 사람은 분명 우리나라

현대미술운동의 선각자가 된다.”8)고 기술한 바 있다.또한 양수아가 1957년 열린「현대

작가초대전」을 관람한 뒤 쓴 기사를 보면 앵포르멜이나 추상회화를 언급하고 있다.9)이

를 미뤄 보면 1957년 이전에 중앙화단과는 별도로 앵포르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박파랑은「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과 방근택:현대미협

을 중심으로」에서 1958년을 전후하여 광주의 강용운과 양수아의 앵포르멜에 대한 인식

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시기에 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10)이러한 증언들을 미뤄봤을 때 호남의 강용운과 양수아가 중앙화단보다 앵포르멜회

화를 선도해가며 앞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화단과 별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연구 성과

는 아주 미비하다.단지 지역 학자들에 의해서 간간히 연구되었을 뿐이었다.조인호11)나

김허경12)의 호남 앵포르멜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조인호의 연구는 남도의 예

술을 선사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전개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추상미술로서 앵포르멜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하고 주요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6)방근택은 1958년 5월 23일 자 연합신문에 개제한 「신세대는 뭣?을 묻는가」에서 현대미협 3

회전에 대하여 ‘앵포르멜의 한국적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고 언

급함으로써,이 전시의 성격을 ‘앵포르멜’이라는 용어로 규정하였다.
7)위증,「양수아의 생애와 작품세계」,『양수아 회고전』,무등일보갤러리,1995.
8)이성부,「양수아,지리산 빨치산의 종군화가」,『가나아트』,1990.1,2월호.
9)양수아,「중앙화단에 제언 – 한 지방화가로서」,『조선일보』,1957.
10)박파랑,앞의 책,p.375.
11)조인호,「광주 추상미술의 태동」,『호남 추상의 원류를 찾아서』,우제길 미술관,2005,

『남도미술의 숨결』,다지리,2001.
12)김허경,「호남 앵포르멜의 미술사적 의의와 재평가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

학과 이론전공 박사학위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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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아쉬움이 있다.이에 비해서 김허경의 논문은 호남 앵포르멜 미술을 본격적으로 논

하고 있어서 큰 의의가 있는 저술이다.다만 아쉬운 점은 이 연구에서 역시 많은 작가들

을 논하고 있지만 앵포르멜의 선도자인 양수아나 그의 작품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는 부

족하다.지역 연구가는 아니지만 이인형도 그의 논문에서 호남 앵포르멜 작가들에 대해

연구하였는데,13)이는 중앙화단에서 개최된 현대작가초대전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 화가

들로서 강용운,양수아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비구상작품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양수아의 후대 연구 성과는 그가 세상을 떠난 1972년 이후 1995년 무등갤러리와

2002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의 회고전과 한 두 편의 논문이 전부인 셈이다.14)양수아는

한국 앵포르멜이 대두된 1957년 이전부터 추상화를 시도했고 호남에 최초로 앵포르멜을

시도한 중요한 인물이므로 다각적인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하지만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초기 작품은 많이 손실되어 전

체적인 작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했다.하지만 그의 셋째아들인 양승찬(나인

갤러리 대표)에 의해 2005년 기획된 회고전에15)비로소 그의 작품과 생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이러한 연구 성과와 양승찬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정리 하였

다.

본 논문은 중앙화단과 호남화단을 바탕으로 호남의 앵포르멜회화를 살펴보고,기

존에 연구가 미비했던 양수아에 대해 심도 있게 조망하고자 한다.또한 지역 연구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화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한국현대미술에서 서구의 앵포르멜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입되

었으며 중앙화단에서 앵포르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앵포르멜 형성

의 시작이었던 4인전과 현대미협,현대작가초대전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전개방

식은 앵포르멜이 촉발된 1957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개한다.우리나

13)이인형,「1960년 전후의 한국 비정형회화 -앵포르멜 운동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

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1995.
14)유영도,「양수아론」,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김허경,앞의 책,이석우,「역사의 격

랑 속에 침몰한 낭만적 예술참여주의자」,『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아트북스,2004.
15)『격동기의 초상-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 ·부국문화재단,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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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앵포르멜은 1957년 모던아트,현대미협,창작미협 등 여러 전위적인 단체들이 생겨

나면서부터 성행하여 미술사조로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16)하지만 그 이전부터 분명히

소규모나 개인적으로 전위적인 추상화풍이 유행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1957년 이후의 앵

포르멜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전의 추상화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하겠

다.

제 Ⅲ장에서는 중앙화단과 발 맞춰 활발하게 진행된 호남의 앵포르멜의 전개를 살펴

본다.호남화단의 앵포르멜의 수용과 전개 역시 195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추상화 경

향,이후의 경향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대표적인 작가 강용운,배동신,양수아를 중심으로

전개한다.후자 역시 일관되게 추상미술을 고집해온 강용운과 양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후대 제자들의 활동을 전개한다.물론 호남의 앵포르멜 운동에서 1957년이라는 해의 의

미하는 바가 크게 부각 되지는 않지만 그 해에 중앙화단에서 촉발된 현대작가초대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호남화단 역시 이 영향을 받고 있다.또한 양수아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957년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양수아의 치열했던 삶과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작

품세계를 중심으로 호남의 앵포르멜을 좀 더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양수아는 일제

강점기,한국전쟁 등 우리 현대사에 가장 암울하고 잔혹했던 시기를 그대로 통과하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앵포르멜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그는 강용운과 함께 최초의 호남

앵포르멜 화가로 손꼽히고 목포에 추상미술의 씨앗을 뿌려준 중요한 인물이다.그의 생

애는 체류했던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일본시절,목포

시절,광주시절으로 분류하여 전개한다.작품경향은 시대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색감과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파스텔기,화이트기,암갈색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었고 이 세 시

기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자화상시리즈는 따로 구분하였다.17)

16)1957년은 앵포르멜 경향을 이끌어 온 ‘현대미술가협회’가 창립되면서 추상미술이 집단운동의 

양상을 띠면서 공식적으로 태어난 해이다.뿐만 아니라 입체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등을 

주축으로 하면서 추상미술을 시도한 창작미술협회,모던아트협회,신조형파 등의 모더니스트 

그룹들이 결성되었으며,동양화의 현대화를 꾀한 백양회도 창립되었다.또한 새로운 경향의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었던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초대전」도 이 해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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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앵포르멜의 개념 및 발단

1.앵포르멜의 개념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프랑스의 앵포르멜이라는 미술사조가 나타나기 전까지 서양

추상미술은 그 근원을 낭만주의 미술의 대가 들라크루아(Ferdinand-Eugéne-victor

Delacroix,1798〜1863)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들라크루아는 그림이 워낙 대작이

어서 형체를 구분하지 못할지라도,만일 그림의 색깔만 성공적으로 구사된다면 감상자는

그림에서 감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가 말한 감정이란 색깔 자체에서 나

온 감정으로 기쁨,슬픔 또는 격정 따위를 가리켰다.나중에 유럽의 화가들은 색깔과 형

태의 표현적인 성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겼고,이러한 경향은

급기야 19세기말,20세기 초에 와서 주제는 사라지고 색깔과 형태가 강조된 미술 유파를

출현시켰다.특히 1910년에서 1915년 사이 러시아 출신의 칸딘스키(WassilyKandinsky,

1866〜1944)를 필두로 추상 미술이 번지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칸딘스

키의 표현 및 색채 위주의 흐름과 함께 몇 년 뒤에는 몬드리안과 브라크,그리고 피카소

로 이어지는 기하학적이고 분할적인 흐름이 출현하여 유럽 화단을 달구었다.18)이렇게

회화는 자연이나 인간을 있는 그대로 모방,모사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추

구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색감이나 형태로 캔버스에 나타내는 관념적 표현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에 등장하는 ‘앵포르멜’역시 추상회화를 의미하지만 좀 더 정확하

게 전후 유럽에서 나타난 서정적 추상회화를 지칭 한다.19)유럽에서 앵포르멜 미술이 나

17)그의 제자인 이석우가 구분하여 전개한 방식에 연구자 역시 공감했기 때문에 많이 참조하였

다.이석우,앞의 책,참조.
18)서성록,『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문예출판사,p.185.
19)앵포르멜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여러 이름들이 붙여졌는데 미셀 타피에는 이 미술은 반 미술

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다른 종류의 예술(UnArtAutre)’이라고 부르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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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쟁에 참여했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그리고 미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잔학행위와 살생에 넌

더리를 치게 됐다.이렇게 미국과 유럽인들의 갈등과 위기의식은 정치적 ·사회적 기존체

제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어 사회의 전분야로 파급되었다.미술계에서도 역시 위기의식

과 붕괴의식은 더욱 기존의 이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젊

은 미술가들은 전쟁을 일으킨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

으로 혁신적인 조형성을 탐구해야만 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상

황은 사르트르의 ‘실존적’문제와20)관련되는 반체제적 태도처럼 철학적,문학적,예술적

고찰의 출발점이 되었다.전후 유럽과 미국 화가들은 전쟁 후 느꼈던 허탈감을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미술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유럽에서 이러한 경향의 시작은 1944년 10월 방돔 광장에 위치한 고급화랑인 르네

드루엥(RenéDrouin)에서 가진 장 뒤뷔페(JeanDubuffet,1901〜1985)의 개인전에서 시

작 되었다.그리고 다음해 같은 화랑에서 열린 장 포트리에(JeanFautrier,1898〜1964)의

<인질Otage>연작과21)볼스의 작품,그리고 다시 뒤뷔페의 <오뜨 빠뜨 HautesPâte

s>22)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후

고, 샤를르 에스티엔느(Charles Estienne)는 물감의 얼룩(tache)이라는 의미의 ‘타시즘

(Tachisme)’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이외에도 구성적 추상에 반대되는 의미의 ‘서정 추상

(LyricalAbstraction’이나 미국의 액션 페인팅(ActionPainting)에 대응하는 의미의 ‘제스처 

회화(GesturePainting)’,그 밖에 ‘물질회화(MatterPainting)’나 ‘직접회화(DirectPainting)’라

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하지만 그 구분이 모호하고 한 화가가 여러 기법을 복합하여 사용

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앵포르멜은 이 여러 양식을 포괄하여 말한다.
20)사르트르(Jean-PaulSartre,1905∼1980)는 역사적인 결정론과 진보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주

체성을 행동의 원동력으로 주장했다.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정당하게 옹호

하고자 한 사르트르의 주장은 전후에 가치기준을 상실하고 혼란 속에 있던 미국의 지식인들

과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1)1942년 시작된 <인질 Otage>연작은 회화적 마티에르의 표현성을 주제로 한 오랜 시험의 결

과로 진한 풀로 초벌 한 종이 위에 포트리에는 화폭의 살이라 할 수 있는 질감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그가 표현한 모호하고도 물질적인 이미지들은 포트리에가 목격했던 끔찍한 광경의 

자세한 묘사를 거치지 않고 깊은 감동을 곧바로 전해준다.이러한 대담함과 자유로운 형태,

색채,마티에르의 표현방식은 미국인들을 매료시켰다.
22)전통적인 회화의 재료들을 거부하고 캔버스 위에 모래,석회,자갈,아스팔트들이 응집된 단

색조의 마티에르로 화면을 표현.새로운 재료들의 실험에 몰두하면서 두터운 마티에르 위에 

어린이와 같은 데생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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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프랑스의 평론가 미셀 타피에가 파케티 화랑(StudioFacchetti)에서 「앵포르멜의

의미(Significantsdel’informel)」라는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이 운동을 앵포르멜 미술

(ArtInformel)이라 공식적으로 명명했던 것이다.

불어의 Informel이란 단어의 뜻은 영어에서는 informal보다는 nonformal에 더 가까

운,즉 뚜렷한 형태가 없다는 의미이다.다미슈는 앵포르멜 화가가 거부하는 것은 그림이

하나의 사실이나 모델,혹은 에스키스의 반영이라는 회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말하고

있다.즉 앵포르멜은 원칙상 모든 재현적 형태,묘사,닮은 것을 거부하는데 만일 하나의

형상이 작업과정 끝에 나타난다고 해도 이 형상은 하나의 묘사나 초상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는 것이며 새로운 의미의 유사성이라는 것이다.23)

이들은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미술보다 도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고 인간 실존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공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야성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네덜란드 화가 카렐 아펠(KarelAppel,1921〜2006)은 “그림

은 더 이상 이젤 화에 제한하지 않는 하나의 고함이었고 삶의 덩어리였으며 밤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었고 창살 뒤의 호랑이였다.”라고 말했다.또한 미국의 에이돌프 고틀리

브는 “당시 상황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시도될 수 있음을 알았다.”라고 회고 했으며 바넷 뉴만(BarnettNewman,

1905〜1970)은 이렇게 덧붙였다.“그것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마치 그림이 전혀 존재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는 것이었다.”24)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도 잭슨폴록(PaulJacksonPollock,1912〜1956),윌렘 드 쿠

닝(WillemdeKooning,1904〜1997),프란츠 클라인(FranzKline,1910〜1962)등이 완성

된 작품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본능적 에너지를 표현하려는 창조적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

는 운동을 시작했다.이들 역시 유럽의 앵포르멜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후(戰後)의 원자

폭탄과 전쟁의 악몽을 잊을 수 없었던 세대였다.하지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더

23)장-뤽 다발,『추상미술의 역사』,미진사,1990,pp.109〜110참조.
24)Edward Lucie-Smith,『ArtToday,From AbstractExpressionism to Superrealism』,

Oxford:phaidon,1983,김영나,앞의 책,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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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했다.그때까지의 전통적인 화가와 캔버스와의 관계를 바꾸어 버렸으며 폴록의 경우

에는 미리 계획된 구상으로 작업하지 않고 틀에 끼우지 않은 대형 캔버스 안에서 물감을

뿌리고 흘리는 작업을 했다.캔버스 화면과 화가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화가

의 감정을 전달하고 개인의 갈등과 조바심,투쟁 그리고 도전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라

는 개념을 지닌다.평론가 헤롤드 로젠버그(HaroldRosenberg)는 1947년 미국 작가들의

작품을 파리에 소개하는 「미국작가 6인전」서문에서 작가들 개인의 실존적 고뇌에 주

목하면서 어떤 공동체나 서로 소속되지 않고 심오한 경지에 다다른 고유한 고독감을 경

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도 경험되기 힘든 경지 일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25)예술을 실존주의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로젠버그의 입장은 1952년 『아트뉴스

ArtNews』지에 발표된 「미국의 행동화가들」이라는 글에서 표명되었고,이 글에서 그

는 예술을 실존적인 행동(action)으로 정의하였다.

“미국 화가들에게 있어서 캔버스는 어느 한 순간 행동하는 장(arena)으로

간주되었다.캔버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건(event)이다.화가는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 앞에 놓인 다른 물질과 대면하게 되었다.(캔

버스에서 만들어지는)형상은 이러한 물질과의 만남의 결과이다.”

화면은 더 이상 대상을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행동하는 장(場)’이라고 하여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으나 이 미술운동을 좀 더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보려는

추상표현주의(AbstractExpressionism)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26)

전쟁의 파괴를 경험하고 냉전시대를 살고 있었던 동시대의 비평가인 로젠버그와 타

피에가 주창한 ‘행동회화’와 ‘다른 종류의 예술’은 개인의 주체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25)HaroldRosenberg,"IntroductiontosixAmericaArtist"Possibilities,no.1(winter1947/8),

p.75.이 글은 다음의 작가들의 1947년 봄 파리의 GalerieMaeght에서 전시할 때 저술한 전

시 도록의 평문이다.이 전시에서 소개된 작가는 William Baziotes,RomareBearden,Byron

Browne,AdolphGottlieb,CarlHolty,RobertMotherwell이었다.김희영,「한국 앵포르멜 

담론 형성의 재조명을 통한 시대적 정당성 고찰」,『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논문집』 vol.19,

2007.p.74재인용.
26)김영나,앞의 책,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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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면서 결정적인 규범에 저항하는 실존주의적 입장을 표방하였다.27)

이러한 서구의 체계적인 추상미술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서구의 모더니즘 전

통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유럽의 앵포르멜과 미국의 행위적 추

상이 서구의 아방가르드로 특별한 구별 없이 유입되었다.

2.한국 앵포르멜의 태동 및 전개과정

1)앵포르멜 이전의 추상화 경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화단이 추상의 절정에 다 달아 있을 때 우리나라

의 모던 아트는 아직 초보적인 상태였다.일본 아카데미즘을 답습할 따름이었고 모던아

트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 오면서 서양화단의 인적 구성은 1920년대까지의 동경미술

학교 출신들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색채를 이어 갔다.가령 제국미술학교,문화학원,

일본미술학교,일본대학 예술과,태평양미술학교,여기에다 각종 미술연구소 출신들까지

합쳐 수적인 급증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구성인원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아카데믹한 동경

미술학교 중심의 화단에서 벗어나게 했으며,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선전(鮮展)」을 중심으로 한 관전을 외면하고 주로 일본의

재야적인 단체에 가담하고 있는 작가들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표현파적인 경

향을 띠고 등장했던 이중섭 역시 한국에서보다 주로 일본의 재야전인 「독립전」28)과

「자유전」29)을 통해 활동한 작가이다.그와 같은 무렵에 일본서 활동했던 김환기,유영

27)김희영,앞의 책,p.73.
28)1931년 발족된 단체로 1926년 창립된 좌익계 1930년 협회와 더불어 반관전파인 이과회에서 

파생되었다.그들의 화풍은 일본식 인상주의에 대응하는 야수주의,입체파적 성향을 띠었다.
29)일본의 대표적인 추상화가인 하세가와 사부로,오오츠다 마사도요,쓰다 세이슈,무라이 마사

나리등을 중심으로 1937년 결성된 그룹이다.‘자유미술가협회’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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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송혜수,김병기,문학수 등도 우리나라 최초의 재야작가라고 할 수 있다.30)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위적 경향의 미술운동은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즉 이들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추상미술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시기적으로 1930년대 후반에서31)1940

년대 초반인데 이 시기의 모던 아트는 대체로 두 경향으로 분류된다.

자연 대상에 충실한 자연주의적 수법을 극복하려는 표현주의적 경향,즉 표현파와

야수파가 그 하나이고 자연대상을 화면에서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조형 논리의 구성파,

추상파가 다른 하나의 경향이다.표현파,야수파 계열의 구본웅,이중섭,그리고 추상파

계열의 유영국,이규상,김환기,그 외에 이과전,독립전,자유전 등과 같은 단체에 참여했

던 재야 미술인들은 국내의 경화된 아카데미즘과 대립하는 ‘최초의 반 아카데미즘’세대

라 할 수 있다.32)즉 아카데미즘에서 탈피,해방,새로운 재료와 형식의 도입,형상의 재

현으로부터 추상으로의 전이 등이 1930년대 후반 우리미술계의 모더니즘을 구성하는 주

내용인 것이다.33)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 모든 미술이 전시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자유

를 갈망하는 추상미술 작가들의 활동 여건은 날로 악화되었고 작품을 중단해야 할 위기

에 처했다.군국주의의 감시 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창작이란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전시체제하에선 특히 자유주의적 미술사조는 기교,퇴폐,불건강한 것으로 낙인

되었으며 또 국제주의에로 통한다는 이유로 매도되었다.대부분의 전위적 미술가들이 한

동안 붓을 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은 심한 정신적 위축을 반영해 주고 있다.34)

즘’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를 존중하려는 생각에서 결성된 단체로 미술인은 

자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각자의 독자적 양식을 포용하려고 노력했다.대체적인 

경향은 순수조형의 구성적 기하학적 추상이었다.
30)오광수,『한국현대미술사』,열화당미술책방 증보판,2004,pp.94〜95참조.
31)이때가 되면 ‘추상’이라는 말이 지면에 오르기 시작했다.「이규상 개인전」(1937),「양화극

현사전」(1937),「조우식·이범승 2인전」(1939),「김환기 개인전」(1941),「신미술전」(1943)

등이 열리면서 ‘추상’이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
32)서성록,앞의 책,p.187.
33)천경자,「서구 모더니즘 회화의 유입과 한국 현대 추상미술 전개에 관한 연구」,홍익대학

교 미술대학원,2003,p.4.
34)오광수,앞의 책,p.105.



- 12 -

우리나라 추상 회화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시기는 광복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서성록은 정규의 말을 인용하여 유영국,김환기,이규상 등 대표적인 추

상풍의 화가들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편 시기는 1945년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

다.35)사실 그렇다고 해서 1945년 광복한 후 마음껏 창작활동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 조

성이 된 것은 아니었다.서성록은 이 시기의 미술을 한마디로 극심한 사회·정신적 혼란

속에서 새 국가의 문화 건설을 위한 여러 주의·주장이 분출된 시기로 요약하였다.36)

실제적으로 추상미술이 한국 화단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7

년 신사실파37)의 결성에서부터이다.유영국에 의하면 김환기가 주장했다고 하는 ‘신사실

파’라는 명칭은 추상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모든 형태는 ‘사실’이라는 조

형의식을 표방하였다 했다.즉,이들은 자연형태를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

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당시 출품상황은 자료의 부족으로 알아낼 수가 없으나 이경성의 신사실파 회고전

에 따르면,장욱진은 동심어린 세계에서 프리미티브한,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이고

유영국은 마치 항공사진과 같은 구도로서 추상세계를 탐구하고 있으며 이규상은 순전히

상상의 조형인 기하학적인 형태를 화면에다 실현하고 김환기는 한국적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문학적 주제를 조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38)1948년 1회전을 개최하고 다음

해인 49년에 2회전을,3회전은 1953년에야 비로소 피난지 부산에서 개최되게 되는데 6.25

동란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그 후 4회전을

모색했으나,중심세력이었던 김환기의 도불 이후 실현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사라졌다.

35)서성록,앞의 책,p.194.
36)오광수,서성록,『우리미술100년』,현암사,2001,p.139.
37)1948년 창립되어 1953년까지 3회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림.창립 회원은 김환기,유영국,이

규상으로 2회전에는 장욱진이 새로 가담했고,3회전에는 이규상이 빠지고 이중섭과 백영수가 

추가되었으나,이중섭은 명단에만 올라있고 작품은 출품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들 동인 대부

분이 해방 전부터 새로운 조형운동에 참여했고,신사실파라는 그룹의 명칭에서 자신들의 색

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또한 넉넉한 집안에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예술적 환경

이나 생활태도에 있어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그래서 작품의 경향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었다.
38)이경성,「초기 추상미술의 비평적 재조명」,『신사실파 회고전』,오상길,『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Ⅳ』,p.53



- 13 -

해체 후 유영국에 따르면,이규상,유영국,문신,박고석,정규,한묵 등이 중심이 되어 모

던 아트협회로 확대,발전되었다고 술회한다.39)추상미술이 신사실파의 대두로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앵포르멜이라는 전위적 추상 미술운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신사실파가 해체된 후 1950년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 정치 ·경제 ·

사회 등 모든 부분이 파괴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전쟁은 물리적인 파괴에서

머무르지 않고 민족 간에 서로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다.이 시기를 전후

로 하여 “청년문화는 반항적이며 자학적인 친미주의,실존주의,개인주의가 풍미하게 되

었다.”40)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화단 역시 혼란과 격동기로 극심한 창작의 위축과

창조적 활동의 위기의식이 커져만 가고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폐해와 죽음의 공

포는 ‘앵포르멜’이라는 한국의 아방가르드 예술이 형성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

였다.

2)앵포르멜의 발단과 확장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본격적인 앵포르멜의 등장을 1957년으로 보고 있는데41)그 발

단에는 당당하게 반 국전을 표명한 「4인전」의 개최가 있었다.4인전을 시작으로 1950

년대 후반에 여러 전위적 단체들이 성행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계열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첫 번째로 신사실파를 계승한 중견 작가들로 이루어진 '모던아트협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세대 작가들로 이루어진 '현대미술가협회'이다.전자는

39)이원화,「한국의 신사실파 그룹」,『홍익』 13호,1971,p.68,오광수,서성록,앞의 책,p.

144재인용.
40)오광수,앞의 책,p.121.
41)1957년 이전에도 추상미술에 대한 시도와 수많은 흐름들이 있었지만 소수 작가들에 의해 시

도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못하고 단명하였다.1957년이 되면 아카데미즘과 국전에 대항

한 재야 의식이 결집되고 진취적인 젊은 의식이 급격히 대두하여 주류를 이루게 된다.이 해

에만 5개의 단체들이 형성되기 이르는데 '모던아트협회','창작미술협회','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백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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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대미술의 1세대 중견작가들로 구성된 재야단체이고,후자는 전쟁을 몸소 겪

고 우리정부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미술과를 졸업한 20대의 패기만만한 작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안일한 국전류의 화풍을 지양하고 현대풍의 신 미술을 선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앵포르멜의 발단에는 이러한 여러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고,앵포르멜이 전

국적으로 확장되는 계기에는 현대작가초대전이라는 전시가 큰 역할을 한다.중앙화단 중

심의 전개에서 벗어나 지방 화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중요한 전시였으므로 현대작가초

대전 역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앵포르멜의 발단:4인전 ·모던아트협회 ·현대미협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모던아트협회와 현대미협이 결성되기 이전에 네 명의 젊은이

가 너무도 당당하게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전시회를 열었다.당시 화단은 국가에서 주

도하여 아카데미 미술을 주도해 오던 국전에 대한 온갖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

었다.42)1956년 동방문화회관에서 열린 「4인전」(박서보,김영환,김충선,문우식/5.16

〜25)의 개최와 맞물려 공표된 ‘반 국전 선언’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국전과의 결별과

기성 화단의 아집에 철저한 도전과 항전을 감행할 것과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조형 활동

을 통하여 창조적인 시각 개발에 집중적으로 참여한다.”43)라는 반 국전을 표명하는 내용

의 선언으로 추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국전에 보낸 이 결별 선언은 화가로서의

장래를 포기하겠다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국전에 큰 불만을 가지고 강한 비

판을 했던 박서보는 1968년 월간중앙에 국전에 대한 언급을 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42)국전의 심사권이라는 기권 싸움에 연유한 서울대 장발 중심의 ‘한국미술가협회’와 고희동과 

윤효중이 주도하는 ‘대한미술협회’의 갈등은 1961년 통합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이들의 분쟁

은 이승만 정부와 밀착하였던 고희동에 대하여 장발이 민주당 총수 장면의 동생이라는 점이 

연루되어 1공화국 정치싸움의 연장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었다.이규일,『뒤집어 본 한국미

술』,시공사,1993,p.28.
43)이마동,『한국예술지』,제1권,대한민국예술원,1966,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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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은 구성 자체가 선전(일제 시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문화 정책의 일환

으로 만든 조선미술전람회)을 본떠 만들었고 선전에 참여했던 한국인 화가들을

중추 세력으로 인적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서구에서 수입한 아카데미즘

을 그대로 재수입했다.때문에 어설프기 그지없고 선전 당시 핵심 세력들에 의해

‘미적 기준’,‘평가 기준’이 기반을 굳히게 되어 묘사 위주의 화법은 관(官)을 배경

으로 미에 대한 안목을 일방적으로 오도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았다”44)

위의 언급에서 보듯이,해방이 되었는데도 일제가 남긴 전근대적 기구를 가지고 있

었으니 20대의 젊은 작가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선 것이다.대학을 갓 나왔거나 재학 중

인 네 명의 젊은이들이 주동이 된 이 전람회는 적극적인 의욕에 비해 작품의 내실은 다

소 부실했다고 한다.아마도 전후의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상적인 예술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그러나 이 전시는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두었다.국전에 눌려 의기소침해

있던 화단 안팎에 큰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그들의 행동으로 신사실파 이후 소강상태

에 있던 재야의 그룹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그럼으로써 재야 미술인의 결속을 가져왔

다.45)

4인전의 선언발표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선배들을 자극하여 모더니즘 성

향의 「모던아트협회」의 출범을 유발하게 되었고,청년작가들의 단체인 「현대미술가

협회」의 탄생을 촉진시켰다.4인전이 일어났던 1950년대 후반에는 여러 미술단체가 속

속 등장하는데46)이들 중 비교적 명료한 이념을 표방했던 단체는 모던아트협회와 현대미

술가협회이다.

44)박서보,「국전의 검은 백서」,『월간중앙』,1968.11,p.307.
45)오광수,서성록,앞의 책,pp.165〜166참조.
46)한국수채화협회(1956년 9월 창립,참여 작가는 이경희 등 9명),모던아트협회(1957년 창립,참

여작가는 한묵,정규,박고석,문신,유영국,이선종,황염수,정점식 등),현대미술가협회(1957

년 창립,참여 작가는 김서봉,김창렬,김청관,나병재,이명의,이양로,박서보,안재순,장성

순,전상수,조동훈,하인두 등),신조형파(1957년 창립,참여 작가는 변영원 등 7명),창작미

술가협회(1957년 창립,참여 작가는 이봉상,이준,유경채,장리석,최영림,황유엽 등),백우

회(일본 제국미술학교 동창회),신인회(홍익대 동창 모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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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에 결성된 모던아트협회는 신사실파에서 활동했던 유영국과 이규상,재야에서

활동했던 한묵,황염수,정규,박고석,문신,이선종,임완규,천경자,정점식,김경 등 중견

작가들로 이루어졌다.이들은 국전의 아카데믹한 소재 중심 미술과 구별되게 현대미술을

선보인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제 1세대들이다.흐지부지하게 끝난 신사실파의 그룹 운동

을 계승하였다는 의미에서 모던 아트의 기조를 이어 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회원 구

성에서 유영국,이규상,정점식,임완규 등 추상계열의 작가 뿐 아니라 천경자나 문신,황

염수,김경 등 감각적인 사실주의 작가들 또한 포함돼있어서 호흡이 잘 맞지 않았으며

“순수한 행동 이념을 현대 미술의 새로운 방법과 결부시킴으로써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밝히자는 데 협회의 취지”를 두었지만 취지에 비해 내용이 빈약했다.47)그러나 이경성은

“그것은 어느 하나의 양식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미술전반에 걸쳐 움직

이고 있는 「모더니티-」의 총칭인 것이다.”48)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회화 경향을

문제시 하지 않고 있다.

1957년 4월 9일을 첫 전시부터 1960년 7월 16일 마지막 전시까지 총 여섯 차례나 개

최했으나 자신들의 예술 성격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하지만 모던아트

협회의 등장으로 신사실파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현대 미술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정

착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49)

모던아트협회가 비교적 온건하게 모더니즘을 전개했다면 현대미협은 과격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아직 기성 화단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20대의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격이나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

된다.이들은 우리 정부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 배출한 첫 졸업생들이었고,더욱이 그들은

일제식민치하부터 태평양전쟁,해방,남북분단,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국난격변의 소용

돌이 현장을 직접 체험한 장본인들이었다.50)그들이 겪은 이러한 시대의식은 작품 속에

47)오광수,서성록,앞의 책,p.175.
48)이경성,「불안한 자세,대중과의 괴리에 앞서는 문제 -<모던·이아트>협회전을 보고」,『서

울신문』 1957.4.14,오광수,서성록,위의 책.p.175재인용.
49)오광수,서성록,앞의 책.p.177.
50)김인환,「하인두,추상표현의 탈회화적 편력」,『공간』,1983.5,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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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녹아내려있다.

이 세대들은 이차대전 이후 유럽미술과의 관계와 비교되곤 하는데 6.25직후와 이차

대전 직후의 유사했던 정신적 풍토가 미술에 반영되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51)즉,6.25전쟁의 소용돌이와 그 후의 혼란으로부터 형성된 불안과 방황,그러

한 부정적인 태도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감의 붕괴,그에 따른 형이상학적 불안,다다정신

의 부활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곧 앵포르멜,혹은 추상표현주의의 정신적 기조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52)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주검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이들의 삶과 미술을 이해하

기는 불가능할 것이다.“포성 앞에 지불된 핏발들”,“발을 굴러도 머리를 조아려도 넋 앞

에 통곡을 해도 영영 되살아오지 않는”53)지독한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생존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전쟁에 대한 쓰라린 기억,그리고 고난과 시련,불운을 연속적으로

답습해야 했던 젊은 세대의 의식,그러면서도 “유산 상속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가치 있

는 반동으로 전통을 창조”하겠다는 전후파적 행동 양식을 엿볼 수 있다.1957년 발표된

창립전의 서문을 보면 현대미협의 결성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작화와 이에 따르는 회화운동에 있어서 작화 정신의 과거와 변혁

된 오늘의 조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는 문제를 숙고하과 동시에 문화의 발전

을 저지하는 뭇 봉건적 요소에 대한 ‘안티테제’를 ‘모랄’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협

회기구를 가지게 된 것이다.비록 우리의 출발이 두 가지의 절박한 과제의 자각

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작품의 개개가 모두 이 이념을 구현하고

현대조형을 지향하는 저 ‘하이브로우’의 제정신과 교섭이 성립되었느냐에 대한 해

명은 오로지 시간과 노력과 현실의 편달에 의거하리라고 믿는다.”54)

51)이일,「한국 현대미술의 형성과 전개」,『현대 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열화당,1991,p.

92.
52)이인형,앞의 책,pp.17〜18참조.
53)『연합신문』,1956.6.14.오광수,서성록,앞의 책,p.185재인용.
54)「현대미협 제1회전 서문」,오광수 외 9명,「전통의 파괴 현대의 모험 –앵포르멜 미술의 

전후-」,『한국추상미술 40년』,p.4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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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과거의 아카데미 미술을 청산하고 오늘의 조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는 문제를 숙고하였다.또 현대조형을 지향할 것을 내세웠지만,자

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정리하지는 못했다.하지만 이경성은 사색보다는 행동이 있고

정리보다는 개척이 있고 안정보다는 전진이 있고 완성보다는 확대가 있는 그들의 그림에

서 청결감과 투명한 금속성을 느낄 수 있다고 평하였다.55)이들은 확실한 정체성은 보여

주지 못하였지만 현실문제에 대한 응시와 용기가 있었다.

그 뒤 제2회전은 같은 해 12월에 화신화랑에서 열렸다.1회전의 창립 구성원이었던

문우식,조용민이 탈퇴하고 박서보,전상수,김태,정준용 등이 새로 가담하였다.이때까

지만 해도 앵포르멜이 현저하게 나타나거나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봉상은 서울 신문에 “정상화된 『그룹』 행동 -현대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제2회전 전시 평을 기재했는데 그가 국전의 초대작가에 심사위원까지 지냈음에도 불구

하고 1회전보다 상당한 비약을 가져왔고 신뢰감 또한 가질 수 있다며 그들을 독려하는

글을 게재하였다.56)

실질적으로 뜨거운 추상이 현저하게 드러난 것은 1958년 5월 15일부터 열린 제3회전

부터이다.57)이때는 크기도 대형화되고 명제도 <회화>,<작품>,<구도>등으로 붙여져

추상성이 의식적으로 강조되었다.58)이러한 변화에는 몇가지 계기가 있었다.1957년 말

엽에 이루어졌던 평론가 방근택과 현대전 멤버들과의 만남,그리고 그 당시 열렸던 「미

국현대8인작가전」이 그것이다.특히 방근택의 이론작업이 병행됨으로써 앵포르멜은 운

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인두는 “본격적인 앵포르멜 회화는 3회 현대전에서 박서보가 선도하였고 김청관,

55)이경성,「미를 극복하는 힘-현대미술가협회전 평」,『조선일보』 ,1957.5.11.오상길,앞

의 책,p.135재인용.
56)이봉상,「정상화된 『그룹』 행동 -현대전을 보고」,『서울신문』,1957.12.18,오상길,

앞의 책 ,p.138재인용.
57)김영나는 「한국화단의 앵포르멜 운동」에서 3회전시회는 앵포르멜 운동에의 중요한 출발점

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으며,앞의 책,p.261참조,또한 서성록 역시 『한국현대회화의 발

자취』에서 3회전부터 실질적인 뜨거운 추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말하고 있다.앞의 

책,p.367.
58)윤난지,「한국 추상미술의 태동과 앵포르멜 미술」,『미술평단』,1997.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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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재가 뒤따랐고 김창렬은 반쯤 형태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있었다.”59)라고 증언한다.

3회전에 출품했던 박서보의 <회화 no.1>(도판1)을 보면 작품의 크기는 작으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경성은 제3회 현대전평에서 박서보의 조형세계에 대해 어느덧 절망의 광야에서 비

형상의 세계로 이입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또한 김청관에 대해서는 박서보와 마찬가지로

비형상의 세계로 옮겼고 박서보에 비해 그의 고뇌는 더욱더 컸으며 선도 면도 형태도 거

부하여 오직 생성하는 유동만으로 미를 창조하려 하였다.있는 것은 신음과 오뇌와 탐구

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60)김청관의 작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경성의 말에 의하

면 박서보와 함께 완전한 비구상의 세계로 진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8년 4회전에서는 전 작품이 앵포르멜으로 나타나게 되어 앵포르멜은 현대미협을

대표하는 미술경향이 되었다.제4회전은 덕수궁 미술관에서 1958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렸다.김서봉,김창렬,김청관,나병재,이명의,이양로,박서보,안재후,장성순,

전상수,조동훈,하인두가 참여하였고,3회 때 참여했던 정건모,김영환,김충선은 탈퇴했

다.출품작들이 대부분 100호 내지 300호의 대작들이었으며 그들의 열기와 에너지로 육

중한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또한 한국화단 사상 처음으로 화제를 모은 연출을 꾀했는가

하면 유료 입장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서보는 『한국일보』와

영자지(英字誌)『더 코리아 리퍼블릭(TheKoreaRepublic)』에 500호의 대작 위에 붓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실리기도 했다.(도판2)이경성은 ‘미의 전투부대’라는 제목으로 4

회전 평을 쓰기도 했는데 “놀라운 힘의 집단,놀라운 美의 자살 행위,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자기 학대나 美의 모독이 아니다.그것은 일체의 권위를 일단 부정하고 0에서 새

로이 출발하려는 그들이 순수한 심적 동기와 청년의 용기의 소산인 것이다.”라고 썼다.61)

59)하인두,「애증의 벗,그와 30년」,『선미술』,제27호,p.29,김영나,앞의 책,p.299재인

용.
60)이경성,「환상과 형상」,제3회 현대미전평,1958.5.20,『한국일보』,오상길,앞의 책,p.

140.
61) 이경성,「미의 전투부대」,제3회 현대미전평,1958.12.8,『연합신문』,오상길,앞의 책,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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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시가 끝나자 박서보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 투표 끝에

그를 탈퇴시켰다.그 후 정상화,조용익,김용선,이용환,이상우가 새 회원으로 가담하여

1959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 5회전이 열렸다.그리고 방근택이 초안을 잡은 제1

선언문을 발표했다.62)

제5회 전시 카탈로그에 실린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김서봉,이명의,조용익,김창렬

(도판3)등이 앵포르멜의 서예적인 특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대미협의 마

지막 전시가 된 제6회 전시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의 기금모금을 겸하여 베

니스에 출품했던 아펠과 타피에스를 포함한 6명의 외국작가의 작품의 원색복제화를 함

께 전시했다.우여곡절 끝에 박서보가 다시 들어오고 전상수,김용선,김창렬,이명의,이

양로,장성순,전상수,정상화,조동훈,조용익이 출품했다.63)장성순의 출품작 <작품7>

(도판4)을 보면 김창렬과 마찬가지로 서예적 획을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검은 획은 구미작가 중에서 아르퉁,술라주(도판5),프란츠 클라인(도판6)의 작품에서도

서예에서 유래한 듯 한 형태와 선을 사용하는데 이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동양적인 붓

의 사용이 우리나라 앵포르멜 작가들로 하여금 이들의 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

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앵포르멜의 확장:현대작가 초대전

창작미협,모던 아트협회,신조형파,현대미협 등 많은 그룹들이 1957년 한 해 동안

62)우리는 이 지금의 혼돈 속에서 생에의 의욕을 직접적으로 밝혀야할 미래에의 확신에 걸은 

어휘를 더듬고 있다.바로 어제까지 수립되었던 빈틈없는 지성체계의 모든 합리주의적인 것

들을 박차고 우리는 생의 욕망을 다시없는 “나”에 의해서 “나”로부터 온 세계의 출발을 다

짐한다.세계는 밝혀진 부분보다 아직 발 들여 놓지 못한 보다 광대한 기여의 전체가 있음을 

우리는 시인한다.이 시인은 곳 자유를 확대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창조에의 

불가피한 충동에서 포착된 빛나는 발굴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한히 풍부한 광맥을 집는다.

영원히 생성하는 가능에의 유일한 순간에 즉각 참가키 위한 최초이자 영위에 충일한 “나”의 

개척으로 세계의 제패를 본다.이 제패를 우리는 내일에 걸은 행동을 통하여 지금 확신 한

다.이구열,「‘뜨거운 추상’의 도입과 전개」,p.41,김영나,앞의 책,p.272재인용.
63)김영나,앞의 책,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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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하였다.64)이들의 반 국전 움직임은 현대미술운동으로 확대·심화 되어져 갔는데 이

러한 개별적인 그룹 활동과 개인 활동을 하나의 공동의식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 전시

회가 같은 해에 개최된다.바로 조선일보사에의 「현대작가 초대전」이다.이는 기성과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혁신적 작가들을 한데 모아 추상의 주류

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1957년 11월 덕수궁 미술관에서 창립 전을 가졌으며

1965년까지 총 9차례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들이 내건 성격 규명은 “전위화가들의 활동무대를 마련하여 언제나 새로움을 창조

하는 예술을 도와 세계미술에 이르는 길을 닦고자 …… 한국미술로 하여금 세계미술의

가장 첨단적인 사조의 전위적 대열에 서도록”목표를 세우고 있다.65)

1회전에는 20여명의 중견,신진 작가들의 70여점의 작품을 출품되었다.초기에는 개

별적인 작가 단위로 초청하고 있어(나중에는 그룹 단위로 초청하는 제도도 나왔다)기성

작가들과 젊은 작가 군들이 혼성되면서 회화를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심화시키는 작업을

보여주었다.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 이었다.

이경성은 오랜 방황과 모색의 여로에서 권태만을 맛보았던 한국현대미술이 드디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작품의 자세와 전시회의 전시방법이 호흡이 맞아 순수하게 작

품과 대할 수 있는 전시회는 처음이었다고 평하고 있다.또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작

가들은 ‘미술과 사회’라는 전제 아래,‘리얼리티’를 탐구하고 전진하는 창조정신과 재야

정신을 갖추었으며,이들의 예술은 현대예술 전개의 근원적 계기인 ‘저항과 부정’의 작가

상에서 창조되었다.따라서 현대에의 전개라는 미술사적 계기를 마련하였고,거기서부터

64)1956년 「한국수채화협회」:9월 창립,참여작가는 이경희 등 9명.

1957년 「모던아트협회」:동화,화신화랑에서 각각 협회전을 열었으며,참여 작가는 한묵,

정규,박고석,문신,유영국,이선종,황염수,정점식 등.

1957년 「현대미술가협회」:참여작가는 김서봉,김창렬,김청관,나병재,이명의,이양로,박

서보,안재순,장성순,전상수,조동훈,하인두 등.

1957년 「신조형파」:참여작가는 변영원 등 7명.

1957년 「창작미술가협회」:참여작가는 김영주,김훈,한봉덕,문우식 등.

이외 동창회 성격을 띠고 창립된 「백우회」,「신인회」등이 있다.
65)오광수,앞의 책,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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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은 현대적 자세를 갖추어 이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66)

또한 김흥수의 작품에 대해서 그림이란 그리는 것이지 칠하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는 좋은 시각예술의 교훈을 지니고 있다며 <나부좌상>,<몽마르트르 풍경>,<풍경>을

모두 감성과 지적 배경이 혼연일치된 경지의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또 나병재의 <정

물>,이세득의 <새장 있는 풍경>,이응노의 <숲>,<산>에 대하여 좋은 평을 하고 있

다.67)

2회전부터는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초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작가 수도

대폭 증대되고 있는데 광주에서 활동하던 양수아 역시 강용운과 함께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이 밖에도 강영재,김상대,유영국,이명의,이일영,이종학,장석수,황용엽,김영언,

김종휘,차주환,정점식,안영목,하인두,장성순,정상화,김창열,박서보,김일청,신석필,

박수근,조태하,금동원,박인경,박봉수,성재휴,윤영,이희세 등이 참여하고 있다.중앙

화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던 현대미술의 흐름이 지방 화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3회전부터 젊은 작가의 대거 참여로,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대정신과 밀착된 조형운

동으로서 뚜렷한 의식을 심을 수 있었다.여기에는 젊은 세대의 집단인 현대미협의 활동

이 두드러졌다.이들의 표현에 대한 열망은 「현대작가초대전」을 통해 확산되었고,모

더니즘의 방향을 시대정신의 미학이라는 커다란 명분으로 묶을 수 있게 했다.68)특히 4

회전에서는 서양화부 74명,동양화부 43명,조각부 25명이 참여,200여점의 작품을 전시

하며 큰 규모를 갖추게 된다.

5회전에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김종업은 김영주,유영국,한봉덕 등 40대 기성 화가

들의 화풍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하며 이들이 점차 앵포르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69)

66)이경성,「현대작가초대미술전 평(上)-한국현대미술의 이정표」,『조선일보』,1957.11.

27,오상길,『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Ⅳ』(vol.1),ICAS,2004,pp.222〜224참조.
67)이경성,「현대작가초대미술전 평(下)-한국현대미술의 이정표」,『조선일보』,1957.11.

30,오상길,앞의 책,pp.229〜231참조.
68)오광수,앞의 책,2004,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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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초대전과 공모전을 병행하여 신진작가의 발굴에도 일익을

했다.1962년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린 제6회전에는 많은 관람객의 내왕으로 활기를 띠었

는데 같은 공간에서 열린 혁명 1주년 산업박람회(1962.4.20〜6.2)와 하나의 코스를 이

루어 인기리에 진행되었다.이때가 되면 역사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서사적이며 은유적

인 느낌의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일반적으로 후기 앵포르멜 양식이라 일컬어지는 서정추

상으로 수렴되었다.70)초기의 격동적인 효과를 중시하던 앵포르멜 미술이 1960년대 초반

에 이르러 화면이 많이 정리되었다.이전에는 액션이나 제스처를 강조하였다면 앵포르멜

후기에는 긁힌 벽면이나 퇴적물을 연상시키는 재료의 물질적인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쯤이 되면 현대적·전위적인 이념은 점차 퇴색하면서 연례행사로 전락해 갔다.

그러나 이 초대전이 1960년대 이후 활발해지는 현대미술운동의 기틀을 잡는 데 크게 기

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1957년부터 1960년대 초반 이르는 시기는 우리의 현대미술이

최초로 결집되어 집단적인 운동형식을 띄어간 때로,그 틀과 방향이 이루어지고 모색되

었다.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작가초대전은 개별적,소그룹 단위의 현대작가들을 일당에

모음으로서 한결 그 결집력을 상승시켰으며 이른바 세력화의 구심적 역할을 다했다.국

전일변도의 경직된 화단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어 새로운 가치와 미학의 정립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현대작가초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

이 아니다.71)

69)1961.4.22.열린 제5회 현대작가초대전 좌담회 내용 중,오상길,앞의 책.pp.311〜312참

조.
70)1950년대 중반까지 주로 <귀로>,<낙조>,<황혼>등과 같은 재현적인 서정성이 두드러졌다면 

1950년대 후반에는 정치적인 불만과 젊은 세대들의 실존적인 허무의식이 중첩되어 <이단>,

<순교>,<벽>등과 같은 좌절과 희생을 강조하는 제목들이 등장하였다.김미정,「한국 앵포

르멜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60년대 초반 정치적 변혁기를 중심으로」,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2004,p.324.
71)오광수,「격정의 불꽃과 건강한 내면」,『강용운』,전일실업,2006,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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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호남 앵포르멜의 전개

1.1957년 이전 전개된 호남의 앵포르멜

중앙화단에서 앵포르멜이 본격적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57년 여러 전위적인 단체가 생겨나면서부터이다.모던아트나 현대미협 등 중앙화단 중

심으로 전개되었던 앵포르멜이 호남화단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아마도 1957년 현대작가초대전의 발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당시 현대작가초대전은 중앙화단의 작가선정은 지양하고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

면서 많은 지방 화가들이 중앙에 소개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72)

호남에서는 1957년 이전에도 강용운,양수아,배동신 등에 의해 개별적인 추상화 작

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집단적인 성격이 아닌 소규모 그룹의 성격이

었다.지방화가인 이들의 활동이 개별적인 성격에서 중앙화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

면위로 나타난 것은 1957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1957년은 중앙화단에서 현대미술

이 태동한 시점이지만73)호남화단 역시 1957년 현대작가초대전의 발족과 함께 강용운,

양수아가 실험적인 작품을 출품하고 있고 양수아는 지면에 글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57년 이후 호남의 앵포르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추상화 경향을 살펴보

는 것 또한 중요하다.따라서 본고는 1957년 현대작가초대전을 기점으로 1957년 이전과

72)광주의 양수아,강용운,대구의 정점식,장석수,춘천의 변희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73)오광수·서성록,앞의 책,p.34,서성록 외 9명,앞의 책,p.42,이경성,『한국현대회화전』

카탈로그 서문에서 한국의 현대회화의 기점을 1957년으로 서술,박서보,‘1956년을 역사가 새

로운 회화운동을 잉태한 해라고 한다면 57년은 새로운 회화운동을 분만한 해’라고 함,『공

간』,1966.11.등 많은 비평가들이 한국현대미술의 시점을 1957년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

는 일제의 영향 하에 있던 국전이나 아카데미즘 화풍에 대항하여 재야의식이 결집되고 새로

운 창작논리가 전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 시기부터는 집단적 성격의 추상회화가 시작

되었고,많은 전위적 단체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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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활동을 구분해서 전개하고자 한다.

남화의 전통이 뿌리 깊은 호남은 소치,미산에서 남농,의재로 이어지는 남화산수의

맥과 인상주의 예술을 받아들여 한국의 자연에 접맥시킨 오지호와 그 추종자들로 형성된

자연주의 서양화 계열,이 두 개의 커다란 맥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예술 경향이 두드러지는 호남에서 현대미술이라는 이질적 경향과 사고

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가령 오지호도 추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이러한 지역

적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74)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별적이기

는 하지만 중앙화단에 못지않은 왕성한 열기를 보이며 그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근대 미술이 젊은 작가들의 일본 유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듯이,호

남 역시 마찬가지이다.해방 직전까지 일본에 미술 유학을 떠난 전남 출신 화가는 무려

20여명에 이르는데 그 중 호남 최초의 서양화가 김홍식은 동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

다.75)그 당시 동경미술학교는 일본의 유일한 관립 미술기관으로써 본격적인 서구적 조

형양식을 도입,미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다.특히 조선,중국,대만 등 식민지

의 외국인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대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별도의 입학제도와

교육방식으로 지도하였다.고희동을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유학 후 귀

국하여 우리나라 근대화단의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남의 서양화단은 김홍식,오지호,김환기,박근호,김두제 등 1세대 서양화가들에

이어 태평양전쟁의 혼돈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른바 유학 2세대 서양화가들에 의해

모양새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76)이들 2세대들 가운데 호남의 실질적인 추상미술의 토

74)당시 오지호가 추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용운과 지상 논쟁을 벌인 것 또한 중요한 사건이

다.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75)당시 동경미술학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학 하였지만 수적으로나 영향

력에 있어서 동경미술학교 출신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동경미술학교 졸업 동문

화가들은 ‘동미전’을 열고,한국 신예 화가들의 화단 등단의 창구라 할 수 있는 공모전인 ‘선

전(鮮展)’을 창설해 운영을 주도하는 등 한국 근대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였다.해방 후 서울대와 홍익대,조선대 등 미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미술교육기관이 

설립되자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서구적 조형방식을 체득한 화가들이 대다수 교수진으로 포진,

후학양성에 매진하였다.김옥조,「전남지역 서양화가의 자화상 연구」,pp.61〜6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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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닦았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인 강용운,양수아,배동신이라 할 수 있다.77)이 세 인물

들은 1939년 일본에서 유학하여 신학문을 접한 선각자들이었다.이들은 1950년대 말 한

국 화단을 휩쓸었던 앵포르멜 운동에 앞서 이미 비정형 반 추상 형식을 선보인 선도자들

이라고 평가받고 있다.78)세 인물 모두 초기부터 순수 추상을 한 것은 아니고 초기작풍

은 대체로 당시 관전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에 반해 생겨난 야수파적인 반 추상 형식이

라고 볼 수 있다.

양수아가 했던 초기 드로잉 같은 경우 추상으로 진행하기 직전의 실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안동이나 목포시절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구상계열이 주종을 이루

고 있다.강용운 역시 1940년대 일본 수학시절 작품성향은 구상을 근간으로 출발하고 있

다.하지만 대상을 평명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과 변조로 다분히 표현파적인 추

상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배동신 또한 일본 유학시절 제7회 <자유미술가협회

전>(1943.3.25.〜4.2.)에서 <소녀>라는 작품으로 입상했지만 당시에 신사조로서 받아

들였던 야수파적인 작풍으로 예상된다.「자유미술가협회전」은 총 7회전이 개최되었는

데 배동신은 7회에 참여하여 입상하였다.

배동신이 입상했던 「자유미술가협회전」을 잠깐 살펴보면 이 당시 ‘자유미술가협

회’는 어떤 ‘이즘’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를 존중하려는 생각에서 결성

된 단체로 미술인은 자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독자적 양식을 포용하

76) ·1939년: 강용운(광주, 동경제국미술학교), 문원(목포, 일본유학), 배동신(광주, 천단           

화미술학교),양수아(보성,천단화미술학교),백영수(목포,태평양미술학교),백홍  

기(목포,태평양미술학교)

·1940년: 고화흠(구례, 동경 녹음사화학교), 김동수(목포, 태평양미술학교), 김수호(목         

포, 일본미술연구소),문동식(영암, 태평양미술학교),양인옥(제주, 일본미술      

학교),윤재우(강진,대판미술학교),천병권(목포,일본유학)등

·1942년:김인규(장성,태평양미술학교),신재호(광주,천단화미술학교)

·1943년:이씨(진도,대판미술학교),김영자(목포,동경 상야미술전문대학)

·1944년:손동(광주,천단화미술학교)
77)이 세 사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조인호,『남도미술의 숨결』,다지리,김허경,「호남 앵포르

멜의 미술사적 의의와 재평가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78)오광수가 쓴 「양수아의 예술」이나 조인호의 『남도미술의 숨결』,위증의 「양수아의 생애

와 작품세계」등 많은 이론가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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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노력하였다.이 그룹의 회원인 모리 요시오 화백은 당시 ‘자유미술가협회’는 각 민

족의 특성을 발견하고 서로간의 교류를 통하여 동양의 새로운 예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 회고 했다.이러한 그룹의 이념에 따라 「자유미술가협회전」에는 구상적 작품도 많

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순수조형의 구성적 기하학적 추상이었다.79)

‘자유미술가협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이 단체의 회원들은 비구상회화를 대거 제작

하기 시작했고 추상회화라는 용어도 이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자유미술가협회

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단체전과는 달리 유화,수채화,판화,소묘,콜라주,오브

제,사진 등 7종목을 두었다는 점인데,특히 에이 큐(1911∼1960)가 사진을 출품하고 대

담한 여러 오브제 작업들이 선을 보여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80)한국 작가들도 많은 참

여를 하여 입상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화가로서 창립 때부터 관련한 화가는 김환기가

있었고,유영국은 입체릴리프를 이용한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 당시 배동신이 입상한 <소녀>라는 작품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식을 분석

하기 어렵지만 1954년 제작된 <여인상>(도판7)이나 1964년 제작된 <소녀상>(도판8)이

라는 작품을 미루어 봤을 때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반 추상에 개성 넘치는 작품일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해방이 된 이후 광주로 돌아와 1946년 10월 광주도서관에서 첫 개인

전을 가지게 되는데 주관적 감흥과 표현성이 강조된 <해바라기><시골풍경>등 유화와

수채화를 선보였다.81)

양수아 역시 초기의 작품 중 추상화는 보기 어렵다.추상성이 짙은 드로잉 작품이(도

판9),(도판10)몇 점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추상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하지만 그는 구상화를 ‘위조지폐’라고 몰아세우며 구상화를 하는 자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구상화의 뿌리가 깊었던 호남화단에서 어쩔 수 없이 전람회

장에서는 구상화와 비구상화를 함께 내놓았고,때로는 구상화의 숫자가 추상을 앞지르는

모순을 드러내곤 했다.82)이러한 열악한 시대적 상황에 순응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무척

79)김영나,앞의 책,p.75.
80)김영나,앞의 책,p.77.
81)조인호,앞의 책,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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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힘들어했고 항상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다고 한다.

강용운은 단순 형태변형과 주관화된 형식으로 반자연주의적인 태도를 띠면서 광주

사범학교를 거점으로 지역미술계의 또 다른 화맥을 일구어 나갔다.형태의 과감한 단순

변형,검은 선들과 주제의 이미지를 함축시켜낸 원색조의 화면,자유로운 선들로 추상이

라는 현대적 조형성을 모색하고 있었다.83)

그는 1939년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여 1944

년에 졸업하였다.동경제국미술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졌을 때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가와구치 기가이 교수를 선택하여 현대적

조형감각을 지도 받았다.가와구치 기가이는 그 당시 프랑스의 현대 추상미술에 대한 폭

넓은 교양과 이론,그리고 새로운 회화 기법을 배워온 선구자였다.그는 강용운에게 "입

체적 대상을 평면적 화면으로 옮겨올 때는 불가불 추출의 작업이 필요하다.그러므로 미

는 감각으로 느끼는 순간 이미 추상이다.이 추상의 세계를 예리한 예성(藝性)으로 펼치

는 것이 바로 미술이다."84)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1942년 추상성이 강한 일본의 대표적 권위의 출품전인 사조회(四潮會)85)

에 <바다의 환상>이라는 80호짜리 반 추상 작품을 출품해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바다

의 환상>이라는 작품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사조회라는 출품전의 특성상 추상성이 강한

작품으로 간주된다.이로써 양수아,배동신보다는 좀 더 강한 추상 작업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43년 귀국 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1947년 전남여교 미술교사를 맡으면서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그해 6월 <새교육전람회>(6월,중앙초등학교강당)에서

교사·학생의 천 여 점 작품이 전남도 학무국 주최로 전시되었는데 종이에 유채로 그린

82)이석우,앞의 책,p.232.
83)조인호,앞의 책,pp.188〜189참조.
84)김현석의 남도 예술100년,『남도일보』
85)「사조회」는 「미술창작가협회」와 유사한 전위적 단체로 알려져 있었다.당시 이중섭은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했는데 두 단체는 양식상 추상성격이 뚜렷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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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광주 전남화단의 첫 추상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봄」(도판11)을 출품하였다.86)

강용운의 대표작으로서 봄을 주제로 한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자유로운 면

과 색감,선의 사용이 구상회화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추상 작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마티에르를 두텁게 사용하여 앵포르멜 회화의 특징을 보여주며 호남의 앵포르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배동신의 같은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추상성이 짙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평한 제자 박남의 글을 소개하자면

“50호 정도의 가로로 편 화폭에는 … 가히 처음 보는 그림이었고,신비스런

느낌과 함께 환상적이면서도 상징성이 강한 표현세계를 느끼게 했다.그것은 계

절적으로 봄인가 싶기도 하고,아니 가을인가 싶게 노랑과 연두와 보라색조로 가

락을 다듬은 부드러운 화면이었다.”“원근이나 음영의 대비나 찰나적인 빛의 변

화,사물의 변조되는 색조 따위와는 무관했고 사물에의 관조와 명상,때로는 그러

한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직관력에 의한 충동을 차분히 걸러낸 것들이었다.

성생님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즉흥적인 감흥의 발단이 무엇이냐를 보는 이로 하

여금 생각게 한다.실제로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본 과정은 몰아지경에 이른 순간

적인 무아의 경지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그는 이후 1950년 첫 개인전(4.10〜17,광주 미국 공보원)에서도 <불사조>,<봄>,

<살로메와 요하네>등 36점을 전시하였는데 광주에서 최초의 추상화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그 중 20여점이 반 추상 또는 비구상이었다.이는 중앙화단에서 ‘앵포르멜’이 소개

되기 이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추상양식에 접근해 갔음을 증명해준다.중앙화단이 아닌

지방인 광주에서 추상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 한 일이었다.또한 당시 조선

일보사가 새롭게 확산되는 재야세력의 의식을 한층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최했던 「현대

작가초대전」에 2회전부터 양수아와 함께 출품하였다.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이들은

86)조인호,앞의 책,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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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한국 추상화의 토대를 닦은 장본인들인 것은 확실하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다.양수아는 1953년 초까지 빨치산

활동을 했으며,강용운은 김보현,천경자,김영태,김인규,조복순,최용갑 등과 함께 종군

화가 단 활동에 참여했다.하지만 6.25전쟁의 처절한 체험은 추상화를 지향하던 몇몇의

작업과 맞물려 그들만의 특유의 조형언어를 탄생시켰다.서양화 도입 초기에 일본의 자

유전에 입상하면서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펼쳐가던 배동신은 강용운,양수아와는 다르게

한결같은 수채화를 고집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강용운과 양수아는 1950년대 후반

부터 추상에 대한 몰이해와 소외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추상미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

했다.

2.1957년 이후 전개된 호남의 앵포르멜

1950년대 중반이 되면 잭슨폴록,윌렘 드 쿠닝,죠르쥬 마튜(GeorgesA.Mathieu,

1921〜 ),프란츠 클라인 등에 의해 추상표현주의가 당대 전위미술로 인식이 되고 있던

시기이다.이와 같은 미국 미술계의 작품과 소식,비평 등을 광주에서는 미국공보원(美國

公報院,UnitedStatesInformationService)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곳은 워싱턴발 ‘미국의 소리’(VOA)라디오 방송을 받아 전하는 등 미국문화를 전

파하는 전초기지 노릇을 했다.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문화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소

개하기 위한 문화정책이 진행되면서 영어교육,영상물 상영과 출판,전시 등을 주요 업무

로 담당했고,부설 도서관에는 미 정부의 인문·사회·자연 분야의 서적과 간행물이 있어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고 한다.87)서구 문화와 미술 관련 자료 제공 처 또는 마땅

한 전시 공간 하나 없던 광주에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적지 않은 영향

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된다.실제로 광주의 추상미술을 이끈 양수아,강용운,김보현

등의 전시가 이루어졌으며88)당시 상무대 보병학교 장교로 광주에 머물고 있었던 방근택

87)김허경,앞의 책,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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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전도 열렸다.

그에 의하면 미국공보원의 후원으로 자신이 광주에서 기획한 전시회에(1955.10.18.

∼24)출품했던 60점의 작품 중 11점이 최초의 앵포르멜 발표였다고 주장했다.89)이와

같은 주장에 오광수는 방근택이 50년대 중반 경 광주에 있었던 보병학교 장교로 복무하

고 있었던 시기가 광주의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비정형회화의 시점하고 일치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그 당시 양수아와 강용운의 전시를 보았거나 단편적으로 이들의 작

품을 대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거기서 자극받아 비슷한 작업을 시도 했을 가능성을 제기

한 것이다.90)시기가 어찌됐든 방근택과는 달리 강용운과 양수아는 일본유학시절부터 생

을 마감할 때까지 비정형 회화를 통한 일관된 작품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강용운은 1950년,첫 개인전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51년부터 당시

그의 자택은 ‘도깨비대학’이라 불리며 화가,문인들이 모여 열띤 토론과 교류를 벌이던

곳이었다.이 시기부터 미문화원을 드나들면서 서구의 현대미술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한편,추상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다지기 시작했다.1960년 전남일보 지상에 발

표된 오지호의 <현대회화를 논한다 -구상회화와 비구상 회화에 대하여 1960.1.7.〜1.

18,총 11회,전남일보>에 대한 반론으로 발표한 <현대 회화론 -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

의 예술상황,1960.2.11.〜3.1,총19회,전남일보>는 중앙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본격

88) ·1947년 4월 광주미공보원개원

·1948년 <동킹맨(Dong Kingman)초청전> -김보현,허백련,오지호,강용운 등 출        

품

김보현 <소품전>,<개인전>

양수아 <개인전>

·1949년 이경모 <사진전>,김인규 <개인전>

·1950년 강용운 <제1회 개인전>(4.10〜17)

·1951년 <종군화가단전> -강용운,천경자,김인규,김영태,조복순,최용갑,김보현        

출품

·1952년 천경자,조복순,김보현,이경모 <4인전>

·1954년 강용운 <제2회 개인전>(9.20〜25),김찬식 <개인전>(조각)

·1955년 강용운,양수아,김인규 <3인전>(6.16),방근택 <개인전>(10.18〜24)
89)방근택,「50년대를 살아남은 ‘격정의 대결’장」,『공간』,204호,1984.6,p.43.
90)오광수,「양수아의 예술」,『격동기의 초상-양수아의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2005,

p.22.



- 32 -

적인 회화론의 개진이라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개된 그의 작

품은 1950년대의 격렬하고 어두웠던 시대의 상황을 뜨거운 제스처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는 1958년(2회)부터 1969년(13회)까지 「현대작가초대전」에 참여하였는데 출품작

중 캔버스 위의 물감에 불을 붙여 흘러내리게 하고 장판 위에 찍고 눌러 마티에르 효과

를 내고 금분,은분을 사용하는 독특한 앵포르멜 실험 작을 출품하기도 했다.(도판12)

단순한 비형상적 작품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앵포르멜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부활>(도판13)은 원색과 검정 필선들을 교차시키고

있는데 화면은 갈색,청색,황적색,붉은 색 등을 빠른 붓질로 합판위에 표현하여 피에르

술라주의 작품과도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도판6)이렇듯 그의 작품에서는 물감의 흘

러내림,마티에르의 우연한 효과,얼룩에 의한 표현 등 ‘타시즘’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의

식을 초월한 형태와 색의 우연성을 화면에 도입한 것으로 자유롭게 순수한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91)

1950년대 후반 양수아는 광주로 오면서 비구상 작업에 더욱 몰두한다.태평양전쟁,

일제치하,만주사변,해방,제주 4·3사건,6.25전쟁,쫒기 듯 들어간 지리산 입산부터 자수

해방까지 시대의 격변기를 통과한 양수아의 인생은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내렸다.그가

겪은 시대적 상황과 자유롭고 낭만적인 인간적 기질이 만나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그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게 된다.구체적인 양수아의 작품은 Ⅳ.양수아의 생애

와 작품세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대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쟁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전

시대에 비해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문화전반에 흐르고 있었다.특히 호남의 미

술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사실은 서양화단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고하는 가

능성을 보여줬다.92)

구상 중심의 지역화단에 맞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비구상 미학을 일깨운

91)김허경,앞의 책,pp.53〜54참조.
92)손정연,「전남양화50년」,『전남매일신문』,19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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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본인들이 바로 강용운,양수아이다.광주사범학교에서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은 정영렬,

박남,최종섭,우제길,최재창,김영길,그리고 김종일 등이다.강용운,양수아가 광주·전

남 비구상미술운동의 1세대라고 하면 그들 문하의 광주사범(1938.3월 개교)과 1956년 별

도로 분리된 광주사범대학 출신의 비구상 미술인들을 2세대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1954년 정영렬,박행남(박남)과 1957년 최종섭,조옥순 등 50년대 졸업생,그

리고 우제길,최재창 등도 재학시절부터 비구상작품 활동을 펼쳐 이후 국내 추상화단의

주역들로 성장했다.특히 최재창과 김영길은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비구상으로는 이

지역 처음으로 입선을 기록하기도 했다.93)광주에서 추상작품으로 맨 처음 관전에 입선

한 김영길의 <떨어진 태양>은 주로 대담한 붓질 위주의 작업이었고,최재창의 <생>(도

판14)역시 표현주의적 추상이었다.이들 작품에 대해 조인호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작

품경향들은 중앙화단에서 진행되고 있던 앵포르멜 작품들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굳이 수도권의 문화를 추종하거나 뒤쫓는 입장이라 볼 수 없다”고 평했다.94)

이렇듯 무르익어 가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1963년 「제1회 창작동인전」과 이듬해

「비구상3인전」,그리고 구상과 비구상에 대한 미술논쟁과 초기 비구상 활동의 근거지

가 되었던 호남의 대표적인 전위단체 그룹 에뽀끄(EPOQUE,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하

에 회칙과 총무만 있는 신기원-신세계의 뜻)95)의 창립으로 이어졌다.(도판15),(도판16)

에뽀끄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개별적으로 추구했던 양수아와 강용운의 앵

포르멜을 모태로 삼아 최종섭,박상섭,명창준의 ‘비구상 3인전’96)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

어 만들어졌다.그 후 서울의 오리진(1958년 창립),부산의 혁동인(1963년 창립)과 함께

한국 비구상미술운동의 대표적인 그룹으로 자리 잡는다.김종일은 “새로운 시대에,새로

운 세대들이 새로운 예술 활동을 전개해 가는 새로운 기원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

93)김옥조,「한국현대미술 꽃피운 에뽀끄의 성장과 활동」,『호남 추상미술의 원류를 찾아

서』,2005,p.163.
94)조인호,「앵포르멜,회화와 신세대 해체추상」,『예술광주』창간호,1993.
95)창립 회원은 최종섭을 비롯한 이세정,김용복,조규만,최종섭,명창준,김종일,박상섭,엄태

정 등 모무 8명이었으며 이들 중 박상섭과 엄태정은 그 해 출품하지 않아 출품 작가는 6명

이었다.창립 이후 우제길,최재창,박봉화 등 신입회원들이 참여해 창작의 열기가 더해졌다.
96)1964년 2월 당시 YMCA2층 강당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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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몸으로 실천해가는 새 세대가 되자는 각오와 패기로 뭉쳐진 것”이라고 회고했다.97)

에뽀끄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국전과 아카데미즘을 거

부한 시대적 분위기와 한국 전쟁이후 팽배했던 전위적 상황을 신진작가들에 의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전개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심리적 위기감을 앵포르멜 작품으

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사범대를 졸업 후 상경하여 중앙대학교에 적을 두고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정영열(鄭永烈,1935∼1988)은 비회원으로 에뽀끄의 창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1960

년대 중반기부터 광주지역과 중앙화단의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갔다.조인호

는 정영열을 20세기 후반 한국 현대미술에서 추상미술의 일반흐름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

는 예라고 말하고 있다.98)1950년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광풍처럼 몰아쳤던 앵포르멜

운동에 적극 합류하고 이후 단색조 회화 등 동세대들의 문화와 호흡을 함께한 것이다.

그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1959년부터 1969년까지 「현대작가초대전」에 지속적으로 참

여하며 전위세대의 작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그의 작품 경향은 미국의 추상표

현주의보다는 질료의 표현 효과에 비중을 두어 묵직한 깊이와 두터운 화면 효과가 돋보

이는 프랑스 앵포르멜 계통의 형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99)이일은 파리에서 보았던

정영렬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정영렬의 작품을 내가 처음 대한 것은 1965

년 제4회 파리비엔날레에서이다.그때까지 나는 파리에 머물러 있었고,따라서 화

가 정영렬을 알기 이전에 작품부터 먼저 알게 된 셈이다.그때의 그의 출품작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길은 없으나,연대적으로 6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과 또한 당

시의 우리나라 화단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필시 이른바 「앵포르멜 풍」 작품

이었을 것이 분명한 듯하다.”100)

97)김종일,「회환의 물결을 되돌리면서」,『호남 추상미술의 원류를 찾아서』,2005,p.106.
98)조인호,앞의 책,p.196.
99)조인호,앞의 책,p.196.
100)이일,「1960년대의 한국앵포르멜의 미술」,『한국미술의 시각』,미진사,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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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련번호를 갖는 <작품>연작으로(도판17),(도판18)「현대작가초대전」이나

「파리비엔날레」(1965),「상파울로비엔날레」(1967)출품작들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암

갈색조나 회갈색 등 단색조 화면에 물감의 두터운 재질감을 살려 구멍 같은 반점들의 배

열이나 짧고 굵은 붓 터치 등 촉각적 마티에르 효과로 바탕의 매끄러운 여백과 대비시키

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했다.마치 오랜 역사의 파흔이나 삭혀가는 묵은 상처,공허 속 내

적 에너지의 파열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다.101)

101)조인호,앞의 책,pp.196〜19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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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양수아의 생애와 작품 세계

1.양수아의 생애

양수아의 생애는 그의 셋째 아들인 양승찬과 제자인 이석우에 의해 정리된 자료와

인터뷰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양수아는 1920년 전남 보성에서 양계환(梁桂煥)와 박순

례(朴順禮)사이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계에서 미술가적 전통을 추적해가면 15대 조부는 학포 양팽손(學圃 梁彭孫,1488

∼1545)에까지 미칠 수 있다.양팽손은 정암 조광조 등과 신진사림 가운데 이름을 떨치다

가 기묘사화(己卯士禍,1519)에 연루되어 벼슬을 빼앗기고 화순으로 낙향하게 된 인물이

다.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사사되었을 때 시신을 염습할 만큼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

는 인물이었다.그 후 화순에 학포당을 짓고 학문과 시문을 즐기며 은거하였는데 원림문

화의 선례이자 유유자적한 자연주의 풍류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다.102)그의 회화세계는

바깥 세상살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연 속 호연지기와 내적 성정을 담아내고 있다.

(도판19)양수아의 제자인 이석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역시 면사무소에 근무하며 고지

식했지만 풍류객의 멋을 지닌 사람이었고 근대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103)

양수아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지만 소학교부터 기본적인 교육은 일본에서 받았으

며 주로 작품 활동을 한 지역은 목포와 광주이다.그의 일생을 정리하기에 체류했던 지

역으로 나누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일본시절,목포시절,광주시절으

로 분류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1)일본유학시기 –고독한 자기 성찰기

102)자세한 내용은 박종석,『부러진 대나무 -양팽손의 삶과 예술』,개미사,2003참조.
103)이석우,「예술낭인 양수아-역사의 상흔조차 잠재울 수 없었던 예술투혼」,『격동기의 초상

-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 ·부국문화재단,2005,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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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아의 일본 유학은 1932년 소학교 5학년 때부터 1946년 보성으로 돌아오기 전 까

지 이다.어린 시절 긴 유학생활이 그의 자유분방한 작품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그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질을

눈 여겨 보았던 겸백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그림에 대

한 정열이 누구보다 깊었던 미가미(三上勳一)교장은 양수아가 천성적으로 그림 재주를

타고 났음을 일찍이 간파하고 그림 공부 시킬 것을 양수아의 아버지에게 권했다.당시

양반의 자손으로서 비천한 화가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1932년 소학교 5학년 때 일본 유학을 떠나 시모노세끼(下關)히꼬시마(彦島)소학교

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시모노세끼(下關)공립중학교에 입학했다.그의 본격적인 미술활

동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였는데,당시 중농의 가정 경제로 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은 불가능 하였다.그리하여 고향인 보성으로 돌아와 그 다음해인 1939년 자립하여 고학

할 것을 결심하고 동경으로 향했다.양수아는 삽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삽화가 미아모토 사부로(宮本三郞)를 찾아가 문하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미

야모토는 그의 미술 솜씨를 테스트 해 보고 제자로 받아 주었지만 삽화보다 순수 회화를

권장하며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畵學校)104)를 소개시켜줬다.

양수아의 나이 20살이 되던 1939년에 미술 전문학교인 가와바타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 다니면서 미야모토 문하에서 삽화 수업을 곁들여 받게 되었다.요시모토 데이야,

마쓰다 조지 등의 이름으로 신문,잡지 등에 삽화를 그리면서 학비를 조달하기도 했다.

그 당시 가와바타에는 우리나라 화단의 중진인 박길석과 수채화가 배동신이 다니고 있었

지만 양수아는 배동신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같은 해 입학한 배동신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고 한다.서로 생활 반경이 달랐고,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다.

104)1909년 설립.가와바타 쿄큐쇼가 세운 일본의 유명한 사립미술학교로 일제 강점기 때 오지

호,배동선,박길석 등 우리나라의 많은 미술가들이 유학하던 곳이었다.태평양 전쟁 중에 폐

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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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수아가 학습 받았던 일본현대미술의 분위기는 어땠을까?그 당시 동경

화단은 재야세력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이과전(二科展)」105)이후 이과전에 만족하지

못했던 신진 세력들에 의해 전위 미술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그 첫번째로 1926년 설립

된 ‘1930년 협회’와 그 후의 ‘독립미술협회’였다.밝은 화면과 단순화된 색면 구성으로 야

수주의나 에콜 드 파리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 그룹은 한때 그 영향력이 컸고 구본웅,김

만형,송혜수,오점수(오지호),김응건,김응구 같은 우리나라 화가들이 여기에 출품하였

다.

두 번째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거나 미술학교를 갓 졸업한 화가들로 이루어

진 소규모 그룹 활동이다.이들은 이과전이나 독립미술협회전이 권위적으로 되어 가고

끊임없는 세력다툼에 염증을 느껴 소규모 동인전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이들은

우에노를 벗어나서 긴자의 화랑가를 중심으로 전시활동을 벌였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1937년 창립된 기하학적 추상계열의 ‘자유미술가협회’와 1939년 결성된 초현

실주의 경향의 ‘미술문화협회’였다.순수추상을 추구하였던 자유미술가협회는 1940년 자

유라는 단어가 군국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술창작가협회 京城展」부터 ‘미술

창작가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1944년까지 모두 8번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여러 한국작

가들도 참여했다.106)

한편,‘미술문화협회’는 초현실주의 미술을 대변하던 그룹으로 1939년 결성되었다.

유럽에서 앙드레 브르통(AndreBreton,1896〜1966)에 의해 선언된 초현실주의가 일본에

유입된 것은 1925년경 문학에서부터였고 1930년을 전후로 「이과전」에서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이 하나 둘씩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후쿠자와 이치로가 파리에서 귀국하여

조르지오 데 키리코(GiorgioDeChirico,1888〜1978),막스 에른스트(MaxErnst,1891〜

105)1914년에 시작됨.「문전」이 열리는 가을에 우에노에서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문전」에 

대항하는 재야 세력의 중심이 되었다.인상파적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후기 인상주의,입체

주의,야수주의 같은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후 많은 진취적인 작가들을 배출하였는

데 우리나라 화가로는 구본웅,김환기,이쾌대,김종찬,박상옥 등이 이과전 출신이다.김영

나,앞의 책,p.72.
106)김영나,앞의 책,pp.73〜7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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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곧 젊은 화가들의 열기를 불

러일으켰다.추상회화를 넘어서는 인기를 누리며 1940년 4월에 1회전을 가졌으나 2회전

을 갖기 전 초현실주의를 위험한 사상으로 여긴 경찰은 치안법 위반으로 후쿠자와 이치

로와 평론가 다키구치 슈조를 검거하였다.3회전에서는 전쟁화를 ‘과제課題작품 특별진

열’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하는 등 사실상 전위적인 색채는 사라졌다.우리나라 화가들로

는 김종남(金鐘南,1915〜?)107),김영주(金永周,1920〜95),김하건이 「미술문화협회전」

에 출품한 것을 알 수 있다.108)

이러한 일본 화단의 분위기 속에서 양수아 역시 새로운 예술 사조를 받아들이고 연

구하였다.후에 그가 앵포르멜 운동에 매료 되었던 것도 이 시절의 영향과 연결 될 수 있

을 것 같다.사실 어린나이에 부모의 슬하를 떠나 이국에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

본적 풍토 속 일본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당연하다.때문에 그의 정신세계 형

성의 상당부분이 일본화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그럼에도 그가 당시의 어두

운 일본화풍을 털어 버리고 사찰 등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한국적인 미를 찾으려고 노력

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109)

1940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사람들의 실상 생활까지를 더욱 감시 통제하였다.동

경 유학 중이던 양수아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하지만

자유로운 전위미술을 체득했던 그는 동경 은좌銀座 국옥菊屋 갤러리에서 「신창생파新

創生派 창립전」에 참여하였다.또한 “항시 전진하는 태도는 작품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은 발전을 의미한다.새로 포착한 것

이기 때문에 소화는 안됐지만 언제든지 완성을 향해 달리는 것인 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

107)1915년에 태어나 1929년 14세의 나이로 일본에 건너갔다.‘미술문화협회’가 생기기 전 후쿠

자와 이치로의 연구소에 다닌 인연으로 「미술문화협회전」에 출품한 것으로 보인다.「미술

문화협회전」에서도 협회상을 받는 등 높은 수준의 정밀한 초현실주의 작품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김영나,앞의 책,p.101.
108)김영나,앞의 책,p.101.
109)그 무렵 양수아는 불국사 석굴암의 불상이나 화엄사의 쌍사자 석등에서 깊은 한국적 미감

을 발견하였다.또한 절의 새로 수리하여 갈아 낀 기둥부분의 미적 부조화를 지적할 만큼 한

국미에 대한 안목도 예리하게 닦여져 있었다.이석우,앞의 책,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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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고 서술한 바 있다.110)나날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찾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역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전진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941년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 준비로 광분하면서 ‘징용’이 대대적으로 강행되

면서 동경 유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양수아는 학교를 졸업한 후 징용을 피해

북경을 향해 떠난다.하지만 중일전쟁으로 인해 그가 그리던 북경 땅을 밟아 보지도 못

하고 돌아서야했다.그는 만주로 가서 안동신문 기자 생활을 하며 정착하게 된다.이때까

지만 해도 술,담배를 거의 입에 대지도 않고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였다.여기서 일본인

여자 아베 에스코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방 직후인 1946년 10월에 그녀와 함께

고향인 보성으로 돌아와 아들 현승을 낳았다.111)해방은 민족적으로 다행이고 기뻐할 일

이나,개인적으로 보면 갑자기 바뀐 현실 앞에서 적응하는데 개인적 희생이나 시련 속에

시달리는 시간이 불가피했다.양수아의 궁극적 비운과 소외는 이 때 이미 잉태하고 있었

다.이 시기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암울하고 잔혹했던 시대였던 만큼 그 역시 자수해방

(1952년 또는 53년까지)까지의 기간은 양수아 인생의 일대 전환이자 수난기였다.112)

2)목포시기 – 화업의 모색기

가와바타 동창이었던 배동신의 소개로 재직했던 전라남도 문교사회국 학무과 교사

직을 그만두고 1948년 목포 문태중학교 미술교사로 자리를 옮겼다.이때부터 56년 광주

로 떠날 때까지 8년간의 목포 시절이 시작된다.당시 목포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고,항구도시이기에 외국 문물과의 교류도 빈번한 활력의 도시였

다.해방이 되자 예향 호남의 전통과 어우러져 작가들이 모여들고 미술애호가나 예술 지

망생들이 많아 문화적 열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이 당시 양수아는 미 군정기인 1948년에 발생한 제주도 4·3사건 때문에 구금된 동생

110)『격동기의 초상-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 ·부국문화재단,2005,p.193.
111)이석우,앞의 책,p.29
112)이석우,앞의 책,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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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천의 면회 차 서울을 자주 왕래하다가 제 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관람하였다.국

전을 본 후 ‘질량質量과 빈약’이라는 비평을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12월 2일)그 후

1950년 목포여자 중학교로 직장을 옮겼다.같은 해 6.25전쟁이 일어났고,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동생이 후퇴하던 국군에 의해 희생되었다.태평양전쟁,일제치하,만주사변,

해방,제주4·3사건,6.25전쟁까지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던 그의 인

생 중 가장 사랑했던 동생의 죽음은 그가 가장 심적으로 무너졌던 시기였다.113)

이때 양수아는 목포지역 예술동맹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리고 국군이

다시 회복할 때 몸을 피하여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빨치산이 되었다.114)그의 입산 이후

가족들은 계속되는 조사와 고문으로 풍비박산이 되어 가고 아내인 아베 에스코는 아들

현승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말았다.이중섭 역시 생활고를 못 이기고 일본인 아내

와 생이별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가정과 사회의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했던 양수아의 고

통은 더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그는 ‘포로’로 수용 되었다가 얼마 후 무죄로 석방되었는데 그 때가 1952년 말

에서 1953년 초 쯤이라고 한다.6.25전쟁 이후 그가 다시 목포로 돌아올 때 쯤 작품세계

의 변모가 시작되었다.그가 받았던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표현하는데 있어 사물을 표면

적으로만 파악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그리고 그 해 제자였

던 곽아미와 결혼도 하였다.115)결혼한 뒤 목포 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였고,그의 집

은 ‘양수아 양화연구소’로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었다.학생들에

게 루오,고흐,고갱,피카소,브라크,로트렉,세잔느,마티스 등을 자주 말했으며 그중 특

113)아들 양승찬씨와의 인터뷰 중.(2012.6.14.)
114)조선인민유격대 독립 제4지대,남한 최초의 조직적 좌익 게릴라 부대,바로 남부군에서 생

활하였다고 한다.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이태 선생은 자신의 빨치산 수기 『남부군』에서 

“일본 미술학교 출신 양수아는 매우 유능한 화가였다.과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런 생

활 속에서도 도화지와 그림물감 등을 잘 간수하고 다녔다.한번은 정치위원의 지시로 내가 

구상하고 그가 그림을 그려 몇 편의 그림 극(일본의 가미시바이)을 만들어 마을에 내려갈 때 

마을 사람들에게 구경시킨 일도 있었다.그는 또 기억력이 뛰어나 일본의 장편 검객소설 

『미야모또 무사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고 있어 심심할 땐 그것으로 시간을 잊게 했다.”

라고 양수아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다.『격동기의 초상-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

2005,p.200.
115)이석우,앞의 책,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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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흐의 삶에 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그리고 마티스의 포비즘이나 표현주의

와 같은 현대 미술운동에 관해서 가끔 언급하였다고 한다.116)그는 서구의 미술 흐름과

운동에 대해서는 일본을 통해 계속 정보를 얻고 있었다.당시 목포항에는 일본 외상선이

들어오곤 했는데,그 배의 선장이 물감이나 『미술수첩』117)을 가지고 와서 양수아에게

전해주곤 했다.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미 서구의 앵포르멜 운동을 접촉하고 있었을 것이

다.앵포르멜 회화가 2차 세계대전 후 상실된 인간상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출되는 감

정의 표현이라면 전쟁의 상처가 짙게 파인 양수아에게는 강한 호소력으로 다가왔을 것이

다.118)

목포 미네르바 다방에서 「이목離木 기념 전시회」를 부부전(56년 4월 3일〜9일까

지)으로 가진 후 광주로 가게 되었다.강용운과 다른 지인들의 도움으로 광주사범학교 미

술교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양수아가 광주로 떠난 1956년은 한국 현대 미술에 있어서

도 큰 변화가 오고 있었다.그리고 양수아 인생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119)

3)광주시기 – 이데올로기의 좌절기

1956년 양수아의 광주 생활은 한국 현대 미술의 태동과 때를 같이 하였다.박서보는

‘1956년을 역사가 새로운 회화운동을 잉태한 해라고 한다면 57년은 새로운 회화운동을

분만한 해’라 하였다.1957년은 우리 미술에서 그룹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120)기도 했

고 새로운 미술사조인 앵포르멜이나 액션페인팅,그리고 네오 다다이즘 등이 유행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116)이석우,『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가나아트 편집부,p.187.
117)1948년 창간.일본에서 월간으로 간행되고 있는 예술 전문 비평 잡지.근 현대 미술을 중심

으로 국내외의 미술 동향을 소개함.
118)이석우,「예술낭인 양수아-역사의 상흔조차 잠재울 수 없었던 예술투혼」,『격동기의 초상 

-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p.33.
119)이석우,「역사의 격랑 속에 침몰한 낭만적 예술참여주의자」,『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

들』,아트북스,2004,pp.224〜227참조.
120)모던아트협회,현대미술가협회,신조형파,창작미술가협회 등이 일제히 그룹을 결성하여 자

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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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양수아는 이때 중앙화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1957년 『조선일보』가 주

최하는 제2회 「현대작가초대전(1958년)」에 강용운과 함께 초대되어서 작품을 출품하

기도 했다.또한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오지호와 양수아와 함께 사범학교에 몸

담고 있던 강용운,배동신,임직순,등 선배,친구들과 어울리며 구상·비구상 논쟁을 끊임

없이 벌였다.전후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바 있는 구상과 추상의 대립은 1960년대 초

반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되었다.이러한 뚜렷하게 대립상이 나타난 것은 추상의 대두가

급격해지면서 구상계열의 견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추상 계열의

양적인 비대의 원인은 1960년을 전후로 배출된 각 미술대학 출신의 신예작가들 태반이

추상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그리고 이들이 미협에 그 세력을 펼쳐 나

가면서 어느덧 추상 계열이 화단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121)

이러한 중앙화단의 흐름 속에서 『전남일보』지면에서 진행된 오지호와 강용운의

구상과 추상의 논쟁은 광주가 중앙화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술계를 주도해 갔음을

알 수 있다.광주 사범학교에서 강용운과 양수아의 그 문하에서 지도 받았던 제자들과

오지호와 임직순의 지도를 받았던 조선대학교 제자들은 호남 미술계에 구상과 추상 양축

을 이루며 대세를 이뤄갔다.

그러나 1961년 광주사범과 광주사대가 교육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양수아는 광주사범

대학의 시간강사와 광주사범의 미술과 교사를 그만둔다.자신은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으나,자신의 내적인 반란과 사회적 여건들이 어느 형태로든

충돌하고 있었을 것이다.122)전업 작가로 작품을 팔아서 살아가기 힘든 세태에서 공적

직함 생활을 그만 둔 것은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압박하는 힘겨운 요인이 되었을 것이

다.사실 부역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교직 생활에 있었음에도 봉급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123)가난은 그를 늘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양수아가 끝까지 미술의 삶을

살다가 쓰러져간 것도 부인 곽옥남의 헌신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121)오광수,앞의 책,p.205.
122)이석우,앞의 책,p.232.
123)양승찬 대표와의 인터뷰 중.(2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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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이후 입에 대지도 않던 술,담배를 많이 하면서 1968년 무렵부터는 서서히 알콜

중독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불행히도 그의 작품제작의 리듬마저 잃어가고 있었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재도전(再挑戰)의 몸부림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여 사이에 시도된다.이 무렵 시인 위증과 가까이 지냈는데 이들은 뜻이 통하여 위증의

시에 양수아의 그림,그리고 송곡 안규동의 글씨로 「유목민의 본적지」라는 시화전을

열었다.전시는 성공적이었고 당시 시인 권일송은 ‘정신토혈과 방황하는 영혼 편력이 성

숙한 이미지로서 형상화에 성공한 전시회’라고 평하고 있다.

이는 양수아에게 큰 제기의 용기를 주어 마침내 서울 전시회 계획까지 세우기에 이

르렀다.서울 전시회는 그의 평생 숙원이었고 흐트러져 가는 자기 삶의 혼을 되찾아보려

는 최후의 안간힘이었다.그러나 1971년 9월 15일까지 국립공보관 화랑에서 열렸던 이

전시회는 양수아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좌절을 안겨주었다.그는 작가로서

인정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단 2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하였다.추상화에 대한 미술 애호

가들의 외면은 너무도 역력하였고 지방과 중앙의 장벽은 아직도 너무 높았던 것이다.서

울 전시회의 실패는 자기존재 의미의 파손을 의미했으며,예술가로서 지켜오던 마지막

자존심과 소망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다.그의 생에 마지막 전시가 되어버린

1972년 10월 여수 전람회가 열리는 동안 광주로 돌아왔으나 그 다음날인 72년 10월 13일

오전 7시 양수아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였다.당시『전남일보』는 “오직 예술을

위해 태어났고 예술에서 몸부림치다 떠나간 양씨는 예술 이외의 것엔 어떠한 욕망도 없

었던 불운한 화가”라고 안타까워했다.또 위증은 “예술을 빼면 그의 인생은 착오”라고 슬

퍼했다.124)

2.시기별 작품경향

양수아의 작품세계를 시기별로 정리해놓은 선행 자료를 따르면 크게 초기,중기,후

124)이석우,앞의 책,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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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나누고 있다.이는 다시 구체적으로 1950년대부터 56년까지 목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며 나타나는 파스텔화 시기를 초기,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로 이어지

는 화이트계통의 시기를 중기,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즐겨

사용했던 암갈색 시기를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125)물론 목포로 오기 이전에 보성이나

일본 유학 시절에도 여러 작품 활동을 하였지만 남겨진 작품이 거의 없고,또한 이는 화

가로 입문하기 이전의 학습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시기별로 그려진 작품 경향을 보면,초기에 그려진 다수의 작품들은 파스텔이나 크

레용,콘테 등을 사용한 구상화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초창기 그의 작품세계 중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화상이 많이 나타난다.중반기로 가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후반기에

추상적인 자화상 한 점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초기의 두드러진 특징임

을 알 수 있다.양수아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화상은 (4)장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한다.중기로 가면서 유화를 중심으로 한 구상화와 추상화가 공존하고

있는데,화면의 주조가 화이트로 메워지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시기로 부르기도 한다.후

기로 갈수록 앵포르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간다.화면위의 색감이 청색,갈색 등 어둡

고 슬픈 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암갈색기로 지칭한다.

1)앵포르멜의 탐색기–파스텔기

(1940년대 후반 ∼ 50년대 중반)

6.25전쟁 이후 목포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파스텔화 시기이다.이석우에 의해

파스텔화 시기로 명명되었지만 파스텔 이외에 콘테나 크레용,유채,수채 등 다양한 재료

를 사용하고 있다.이 시기는 앵포르멜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단계이다.구상회화가 주류

를 이루고 있던 호남 미술계에 개성 있는 화풍의 추상 화가로서 후대에 손꼽힐지라도 양

125)이석우가 쓴 「양수아,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에서 구분한 작품시기 구별을 오광수 역

시 「양수아의 예술」에서 그대로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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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의 초기 작품을 보면 추상화보다는 풍경화나 인물화와 같은 구상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이석우에 의하면 “사실 구상화도 나름대로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음에도

그는 구상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그 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

는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126)이 이야기를 통해 짐작해 보건데 당시

추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방화단의 상황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추상화에 대한 자신

의 신념도 부족했던 것 같다.

그의 초기작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구상화들을 먼저 살펴보면 인물드로잉,풍경화,

야수파적 색감의 인물화와 정물화 등 다양한 작품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중 가장 비중

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인물화와 풍경화이다.그가 일본 유학시절 크로키의 대가인 미야

모토 사부로 문하에서 삽화수업을 받았고 1943년 안동에서 신문 기자로 신문 삽화를 그

렸던 경력으로 사생에 의한 현장 감각이 뛰어 났음을 짐작케 한다.그의 인물드로잉이나

인물화들을 살펴보면 순간을 포착하는 데생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도판20),

(도판21),(도판22)<아코디언 연주자>(도판20)의 인물표현을 보면 아코디언을 들고 서

있는 남자의 자세나 손놀림,얼굴 표정,옷의 구김 등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또한 특히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여학생들을 소재로 많이 그렸다.

(도판23),(도판24),(도판25),(도판26)소재는 같지만 표현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데 <여학생들>(도판24)의 여학생들은 연필 스케치 후 수채화 물감을 이용하여 가볍고

투명한 물맛을 잘 표현하고 있고,물감의 농도를 조절하여 근경과 원경의 느낌도 확실하

게 표현하고 있다.<인물(여학생)>(도판23)의 여학생은 크레용를 이용하여 입체파적인

색면 구성과 화려한 색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색감의 표현은 (도판27),(도

판28)에서도 볼 수 있다.<선인장>(도판27)은 선인장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인데 역시

크레용를 이용하고 있다.화려하고 감각적인 색채를 사용하였고 배경은 색면 추상의 방

식이 가미된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색감의 사용이나 표현방식은 야수파의 모습을 보

이고 있는데 일본 유학에서 습득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126)이석우,앞의 책,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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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초기 구상화 중 대표적인 작품은 1950년대 중반에 그려진 <강강수월래>(도판

29)라고 할 수 있다.밝은 달 아래 키가 훤칠한 여인들이 원을 그리며 뛰고,왼편에는 아

기 업은 아낙네들이 서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다.완성도가 높은 이 작품은 큰 원

을 중심으로 근경에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서 파격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주제는 ‘강

강수월래’라는 한국전통 놀이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여인들의 모습은 키가 크고 팔도 늘

어져 있다.이 모습을 이석우는 모딜리니아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조용하면서도 율동감이 있는 이 작품은 인기가 있어서 몇 번 더 그릴 수

밖에 없었고 후에 이 작품의 위작까지 나왔다고 한다.127)

초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하게 등장하는 풍경화는 자신이 사는 목포의 풍경이나 나무,

등을 즐겨 그렸는데 <목포풍경>(도판30)은 색감이나 구도적인 면에서 호남구상화의 대

가인 오지호의 작품과도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1956년 광주로 이동하면서 풍경화의 소

재는 광주의 대표적인 산인 무등산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그의 이러한 구상화 작품들을

보면 선명한 색감의 표현이나 형태,구도의 완벽한 조화 등 특유의 경지를 개척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초기에 시도했던 추상화들은 1948년에 비정형을 시도했다는 증언은 있지만 이

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찾을 수 없다.128)완성도 높은 작품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드로잉(도판9),(도판10),(도판31),(도판32)들을 보면 구상

과 추상을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남겨진 네 작품 모두 추상 드로잉이다.하지만 <모리배 謀利輩>(도판9),<따진다·질

투>(도판10)을 상세히 비교해보면 <모리배>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재구성되어 입체파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모리배>라는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익을 꾀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욕심이 많은 사람의 상징적인 표

현인 배가 부른 모습이라든지 나비넥타이,지팡이를 비교적 추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127)이석우,앞의 책,p.223.
128)오광수,「양수아의 예술」,『격동기의 초상-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200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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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어떤 특정 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기 보다는 그 시대의 집단이나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9)반면 <따진다·질투>는 제목이나 표현된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듯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눈,코,입을 몇 번 안 되는 시

원한 선으로 그렸고,가운데 선을 그음으로서 형태를 해체하고 있다.이것은 표현주의적

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가볍고 경쾌한 선으로 그려진 이런 드로잉들은 추상으로 진

행하기 이전의 실험적인 표현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다수의 구상화와 몇 점의 추상화 드로잉 가운데 <작품>(도판33)에서 볼 수

있는 마티에르의 느낌이 강한 앵포르멜의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작품>은 그의 전해지

는 작품들 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앵포르멜이라고 볼 수 있다.붉은 색과 흰

색의 대비가 강렬하고 물감이 두텁게 발려 마티에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어떤 구체적

인 설명을 배제한 <작품>이라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서 작품 자체로서만 해석을 가능케

한 일련의 추상화 경향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작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크레용,크레파스,파스텔,수

채 등 다양한 재료들이 눈에 띈다.이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의 작용보다 유

화의 대용이란 인상이 강하다.50년대면 미술가들이 재료 난에 봉착해 있었던 시절이었

고 국산 물감이 생산되지 않았던 시대이고 주로 일본에서 밀수입해 들어오던 물감을 구

입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기 때문이다.50년대 현대미술가협회의 젊은 작가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천막지를 사다가 캔버스를 메웠으며 에나멜과 같은 도

료를 유채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정황을 실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서울이

이런 사정이었으면 지방은 더욱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130)

이렇듯 구상화를 주로 하면서도 추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도중에 1948년 광주 미

국 공보원에서 중국계 미국인 작가 동킹맨(DongKingman)의 초대전이 열리게 되었다.

이 당시 오지호,김보현,허백련을 비롯한 강용운 등의 작가들의 작품이 초대되었는데 강

129)그 당시 국전을 관람하고 ‘질량質量의 빈약’이라는 비평을 동아일보에 기재하기도 했다.
130)오광수,앞의 책,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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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의 비구상작품이 출품되었다.양수아는 이 때 강용운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이때 인

연으로 강용운의 주선 하에 광주 미국 공보원에서 그의 첫 번째 추상화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전시 작품은 대부분 파스텔화였다고 한다.131)이 개인전은 우리나라 현대미술회

화사의 미술사적 사건으로,해방 후 국내에 소개된 최초의 비구상 작품인데다 국내 첫

비구상전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132)

「양수아의 생애와 작품세계」133)를 쓴 위증에 따르면 같은 시기 1948년 12월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김병기,유영국,이규상,장욱진 등의 신사실파전에서 유영국,이규상이

대담한 추상화를 시도했지만 이것은 광주에서의 강용운과 양수아의 작품 발표 시기에 뒤

지는 것이며 더구나 이 신사실파전은 김병기,장욱진 등의 순수표현주의와의 합동전이라

는 점에서 양수아의 비구상 작품만을 발표한 개인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다.

목포 미네르바 다방에서 1956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부부합동전시를 가진 후 광주

로 떠나게 되는데 이 전시를 보고 『목포일보』에 「양수아 이목전을 보고」라는 제목으

로 일월음생이란 가명의 글이 실렸다.

“…… 일부에서는 낡은 자연주의적 사생화 경향에 급급하고 있는 것……

그런데 형은 일찍이 각성하여 현대회화 이념의 확립 단계에서 무한히 노력하고

있으며,또한 ‘추상회화’를 통해 더욱 이념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전시된 작품

에서 우리는 재목초기在木初期와 근대,그리고 현재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초기에 속한 「강강수월래」를 비롯하여 「정물B」,「자수」「화장」

「나부裸婦」등의 부드러운 색채와 필촉,명암의 뉘앙스로 낭만적인 감흥을 주고

있다.그리고 제2단계인 근대작품은 강한 대조의 포비즘적인 색채와 변형

(Deformation)에서 나온 「풍경AB」그리고 「정물B」「산풍경」「황토」 등 서

정적인 풍경 등은 개성적이면서도 명랑한 색채의 표현에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작품이라 하겠다…… 문제의 초점인 3단계 현재는 당연한 현대의식에서 나온 순

수성과 합리성,지성적인 화면구성은 그가 비록 시골이란 제도 밑에서 작화하고

131)이석우,앞의 책,p.228.
132)(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광주 전남 근현대미술총서(Ⅰ)(구한말〜1945년)』,전일 

출판사,2007,p.152.
133)위증,「양수아의 생애와 작품세계」,무등 갤러리 개관기념 양수아 회고전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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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세계적인 사조의 확고한 파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작품 「A,B,C,D,

E」는 그가 앞날의 작화를 예언하는 것으로 본다…….”134)

이 평은 그의 목포에서의 작가생활을 정리해주는 좋은 글이다.이 글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초기,중기,후기로 나눠 초기에는 그의 구상화를 예를 들고 있다.부드러운 색채

와 필촉,명암의 뉘앙스로 낭만적인 감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광수나 이

석우의 증언을 따르면 이미 1948년 추상화 개인전을 통해 추상작품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가명의 글처럼 작품세계가 뚜렷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고 모든 작품들이 동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때문에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총괄적으로 초기작품의 경향을 이야기 하자면,후기인상주의,표현주의 풍의 구상화

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완성된 작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비구상 드로잉이나 지

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추상화를 시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앵포르멜의 실험기–화이트기

(1950년대 후반 ∼ 60년대 중반)

중기는 목포에서 광주로 이동해 온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이때부터 1960년대 중반

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화이트계통의 색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이 시기에 작품 활동

이 가장 활발하고 주위의 평가도 높았다고 한다.초기보다 추상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상화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산이나 나무를 주제로 한 풍경화나

정물화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이 시기 역시 구상화와 추상화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다양

한 화풍을 시도하고 있다.초기에 비해 추상작품은 수가 많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진다.

색감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통의 색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백색에 대한

애착은 이석우에 따르면 지난날의 만주 시절에 즐겨 보았던 드넓고 무한대한 설원의 이

134)이석우,앞의 책,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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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한다.백색에 대한 작가의 언급을 보면

“지금까지의 액션페인팅,즉 오토매틱한 것을 지양하고,이러한 다이내믹한

것을 속에다 숨겨두고 백색에의 향수를 그려보려고 …… ‘만조니’의 말대로 그것

은 백이긴 하지만 주지의 풍경도 아니고 감동상징이라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백

의 화면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확대하는 단색의 공간이 말하는 것은 ‘기히

있는 것’에서가 아니고,될 수 있는 대로 자유스럽게 되려는 표출이다.그러나 현

실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가장 현실의 필연성을 통찰한 위에서가 아니면 안

된다.”(『전남일보』)135)

백색이 주조가 되기 직전에 액션페인팅,오토매틱하고 다이나믹한 것을 한동안 지속

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백색을 많이 사용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자기

해방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절대주의자들은 색이란 정감을 넣게 하는 것이기 때

문에 가능하면 그것조차 배제하려고 한다.양수아 역시 추상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60년대 초에 백색 시리즈를 시작한 것은 정감이나 일루전을 배제하려는 해방의 시도였고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감성애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그 예로 1960년대

중반에 제작된 <작품>(도판34)을 보면 흰색으로 덮어져 있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으나

붉은 색감의 추상화 위에 흰색으로 덧입힌 것을 알 수 있다.이것 또한 작품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의 백색 시리즈가 작품으로 성공했는지 모르나,그것은 감성이 풍부한 자신의 심

성을 거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는 체질적으로 감성의 작가였다.인간관계에서 풍기

는 체취가 그렇거니와 초기 작품 드래프트나 후기의 작품 제목에서도 이 같은 성향을 짙

게 보이고 있다.1950년대 말의 스케치북에는 많은 추상화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제

목이 <사랑>,<그리움>,<홍수>,<불만>,<석별>,<애정>(도판35),(도판36)과 같은

단어가 주종을 이룬다.그의 작품은 머지않아 감성의 작품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

다.136)

135)이석우,앞의 책,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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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그의 비구상 작품들의 방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전후 미국과 동아시아의

교류에서 생겨난 서체적 추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당시 잭슨폴록,윌

렘 드 쿠닝,프란츠 클라인,에이돌프 고틀리브(AdolphGottlieb,1903〜1974),로버트 마

더웰(RobertMotherwell,1915〜1991),데이비드 스미스(DavidSmith,1906〜1965)등 미

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동양의 사상과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들 작품에서 보여 지는 드리핑을 통한 물감을 튀기는 효과,여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점,다양한 선으로 표현하는 기법 등의 표현 방식들은 서예에서 많

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수아의 작품을 보면 <작품>(도판37)과 <작품>(도판38)에서 보여지듯이 붓의 압

력과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자유롭게 종이에 흘려 쓰거나 강한 터치를 주는 등의 필세의

효과가 느껴진다.또한 위에 희색 물감을 흘리고 뿌리는 표현으로 인해 흑백의 대담한

대조도 눈에 띈다.액션페인팅의 창시자인 잭슨폴록의 작품과(도판39)유사한 점을 보이

는데 뿌리거나 흘리는 표현기법이나 세 가지 색감을(폴록-검은색,흰색,노란색/양수아

-검은색,흰색,붉은색과 검은색,흰색,파란색)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 또한 유사하

다.이러한 양수아의 표현 기법들은 전후 미국이 동아시아의 서예적 요소를 추상 미술에

접목시켜 만들어낸 추상을(도판39),(도판40)다시 받아들여 유행시킨 예라고 볼 수 있

다.137)

이런 액션페인팅 작품이 제작되기 이전 1950년대 후반에 제작된 작품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작품>(도판41)은 캔버스에 유채를 한 후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

로 긁어서 표현하고 있다.이는 장 포트리에가 종이나 석고를 바른 후 칼등으로 긁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방식이나(도판42)장 뒤뷔페가 화면에 아스팔트나 풀,석고,석탄가루

136)이석우,앞의 책,p.230.
137)상당수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동양의 사상가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당시 화가 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그들의 작품에서도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폴록,드쿠닝,클라인,에이돌프 고틀리브(AdolphGottlieb,1903〜74),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1915〜91),데이비드 스미스(DavidSmith,1906〜65)등의 작품에서 서예가 추상 

표현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김영나,「2차대전 이후 20년의 동서미술 교

류와 서체적(書體的 추상)」,앞의 책,p.230〜2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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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업재료를 사용하여 그 위를 막대기로 긁어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된 인간의 형태를

창조하여 표현했던 방식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실제로 양수아가 그런 산업재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구를 이용해 긁고 왜곡하는 방식은 많

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초기에 나타나는 드로잉들 보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구상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함께 나타나며 공존하는 모

습을 보인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구상화들의 모티브는 <복숭아>(도판43),(도판44)<굴비>(도판

45),<소라>같은 정물과 <무등산>(도판46),(도판47),<백두산 천지>(도판48),<해변>

(도판49)같은 풍경들이 대부분이다.남겨진 정물화들 중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는 주제는

복숭아다.(도판43)의 복숭아는 뒤에 있는 도자기와 술병과 함께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

된 것을 알 수 있다.도자기의 반짝거리며 빛나는 재질감이나 그림자 표현까지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같은 시기에 그려진 (도판44)의 복숭아는 사실적이기는 하

나 색감 표현이나 터치감이 좀 더 투박스럽고 입체파적인 묘사 방식을 보이고 있다.같

은 주제에 있어서도 방식을 다르게 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풍경화에서도 나타나는데 무등산을 주제로 한 작품과(도판47)백두산

천지를 주제로 한 작품(도판48)역시 차이가 있다.백두산천지는 나무나 산의 모습,호수

까지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반면 무등산은 색감이나 터치하는 방식이 야수파를 연상

시킨다.이러한 풍경화의 표현 방식은 세부적인 묘사는 거의 배제하고 큰 면으로 대상을

그려내는 기법으로 자연을 관조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서 연유된다.대상에서 보다 바라보

는 사람의 감흥에 무게를 두었을 때 생겨나는 방법이다.이 같은 방법은 자연스레 비구

상회화에로 연계될 수 있는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그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화

단과의 교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그가 중앙화단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8년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2회 「현대작가초대전」에 강용운과 함께 초대되면서부터이

다.그 당시 출품했던 작품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들이 내건 성격 규명으로 미뤄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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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시기에 제작된 (도판33)과 비슷한 작품일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또한 2회전

부터 출품은 하였지만 1회 전시를 보고 「중앙화단에 제언 – 한 지방화가로서」,『조

선일보』(1957.11.30.)에 글을 게재하여 추상미술에 대한 이론도 확고한 것을 알 수 있

다.이러한 전시관람 후 쓴 글들은 1942년부터 해방 때까지 만주 안동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양수아가 조선일보에 「중앙화단에 제언 – 한 지방화가로서」라는 제목으로 게재

한 글을 빌려오면

지상으로서 「모단·아트」전과 조선일보사의 현대작가초대전이 있다는 것

에 흥미가 돋아 오랜만에 서울에 왔었는데 「모단·아트」전은 끝난 뒤라 보지 못

하고 현대작가전만을 보았다.기대하던 바와 같이 약동하는 한국의 현대적 감각

이 충일해있는 데에서 공감과 쾌재를 부르면서 이 기회에 지방작가로서 중앙화

단에 대해 몇 가지 제언코자 하는 바이다.

나의 보는 바로서는 한국의 현 화단은 아주 기형적이고 과도기도 아닌 초

창기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오늘의 이 마당에 있어서 「아브·스트레이크」를

운운하며 그를 부정하려는 것은 희극도 못된다.벌써 수 십 년 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조류로 되어 상식화되어 있는 이 화풍을 선진국에 비해서 한

국적이 아니니 모방이니 하여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를 말들이 많다.이러한 말

을 중앙화단에까지 와서 들을 줄은 예기치 않았다.자기의 경험의 누적과 감정을

추출해놓은 선과 색이 어이하여 모방이란 말이고 어이하여 한국적이 아니란 말인

가.……

과도기이면 과도기로서 「크루ㅂ」 전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가지고 주

장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힘들이 또 뭉쳐서 화단의 세력분포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크루ㅂ」 전이란 사실상 현대에 있어서는 그 의의가 미약한

것이지만 과도기로 들어선 우리 화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병행하여 한국에도 「앙데판탕」전이 있어 주었

으면 한 것이다.일본 같은 데만 하더라도 두 개의 「앙데판탕」이 있는데 우리

에게는 그러한 기운조차 없는 것이다.여기에는 물론 애로가 많은 것이다.그러나

미술평론가협회도 되어 있고 이번 초대작가전과 같이 언론기관에서도 현대적인

것에 후원을 하고 있느니 만큼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그리고 국제

적인 교류에 적극성을 보여주었으면 한다.이것은 대한·한국 양 미협에서 약속대

로 이행해주었으면 한다.이러한 모든 문제 등은 중앙의 선배 동지제씨의 강력한

추진이 있으면 모두 다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본데서 이 기회에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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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아는 지방작가이지만 추상미술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한국의 화단이 과도기는커녕 초창기에 속한다고 일갈하며,추상회화에 대해 한국

적이지 못한 선진국의 모방이라며 부정하려는 것은 희극도 못된다며 비판하고 있다.이

글을 미뤄봤을 때 중앙화단과는 별개로 광주에서도 양수아를 중심으로 추상미술이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앵포르멜의 심화기 – 암갈색기

(1960년대 중반 ∼ 1972년)

1960년대 중반 이후,그의 작품은 어두워지고 삶 또한 난조를 거듭한다.비록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의 짧은 시기지만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다작을 했던 시기이다.이

시기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인물화,풍경화,추상화로 나타난다.인물화 중 대표작

으로는 <모자>(도판50)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야수파의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감

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인의 모습은 마르크 샤갈의 여인이 떠오르게 한다.샤갈이 아내와

행복했던 시절을 작품 속에 표현했듯이 양수아 역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남달랐던 애

정을 작품 속에 표현한 듯 보인다.같은 시기에 제작된 다른 작품인 <재봉틀 질 하는 여

인>(도판51)은 1960년대 후반 흔히 볼 수 있는 여공을 주제로 하여 그렸다.그 당시 열악

한 작업환경과 고된 일에 힘든 상황을 어두운 색감과 거친 붓 터치로 표현하고 있다.배

경과 인물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재봉틀 주위로 붉은 색감이 눈에 띈다.어둡고 우울

한 색감과 여인의 무표정한 얼굴은 고된 노동으로 지친 삶이 녹아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풍경화들은 이전의 풍경화들과 비슷하게 세부적인 묘사는 배제

하고 큰 면으로 표현하고 있다.<풍경>(도판52)은 화려한 색감과 자유로운 붓 터치가 돋

보이며 추상화로 이행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상화들은 백색의 주조에서 차츰 암갈색의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때로는 ‘그로테스크하리만큼 살벌한,어느 땐 핏자국 냄새마저 나는 작품’도 나타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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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공허함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응집시켜놓은 듯 한 작품상을 보여주

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예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처절해 보인다.138)위증 역시 양수

아의 작품 세계를 “그는 사실로서의 회화가 아닌 느낌으로서의 회화를 추구했다.사랑이

라든가,고독이라든가,혹은 꽃잎이 흩날리는 소리,늦은 봄의 나른하고도 달콤한 빗소리,

격정과 환희 등을 색채의 리듬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따라서 그는 선이나 원

근과 명암의 회화적 율법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했으며 오히려 이를 부정했다.”라고 표

현하고 있다.139)그의 일화 중 어느 날,능금과 배를 놓고 정물화를 그리고 있었는데,이

를 갑자기 쓸어버리고 그 대신에 신문지를 주먹만한 크기로 구겨서 사과와 배 대신 놓고

그렸다는 에피소드는 잘 알려져 있다.이 같은 방법을 통해 그는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미지’를 화폭에 옮기려고 하였다.

이시기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색깔이 암갈색인데 오래된 핏자국을 연상시키며 섬

뜩하다.이석우가 설명한 작품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은 1970년에 그려진

<작품>(도판53)이다.이 작품은 시화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 그림 옆에 시인 위증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함께 있다.

옛 부터 나를 휘감은 당신은

살여울 지는 물이랑 인가

그 하염없는 회오리바람 속에

다시 기어올라

나를 깨우고 자리 잡는다.

이 시 때문에 다른 추상 작품보다 해석이 수월한 작품이다.검은색 계통의 무채색으

로 70%이상을 표현하고 그 위에 암갈색과 붉은색으로 표현했는데 그 안에 흰색의 작가

138)이석우,앞의 책,p.230.
139)『예향』,p.249,앞의 책,p.23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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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있는 듯하다.작가 자신의 휘감고 있는 그리움을 어두운 색감으로 추상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이 시기에는 이와 비슷한 색감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한다.<잉태>(도판54)

라는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잉태된 태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그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암갈색의 색깔로 원과 사각형 기호 안에 추상적인 형

태로 태아를 묘사하고 있다.이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태동>(도판55)이라는 작품도 그

려졌다.정신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작품에 대한 열의만은 뒤지지 않

고 재도전의 희망을 내포하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다.

이 시기에 그려진 추상화 형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중기회화에서도 나타나는 드리

핑을 통한 물감을 튀기는 방법과 여백을 효과적으로 사용,다양한 선으로 표현하는 서체

적 추상이 하나이고,또 하나는 장 포트리에와 같이 마티에르를 부곽 시키며 물감을 캔

버스에 짓이겨 표현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작품은 그림 <자유>(도판56),<작품>(도판57),<작품>(도판58)인

데 세 작품 모두 중첩된 마티에르의 느낌보다는 흰색의 붓 터치를 비교적 넓게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또한 재료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유채와 수채를 함께 사용하

고 있다.(도판56),(도판57)두 재료가 서로 섞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특히 (도판56)은 한지에 수채와 유채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어울리지 않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제목 그대로 재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작품세

계를 표현하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작품은 <작품>(도판59),<작품>(도판60),<작품>(도판61)이다.이

방식의 작품들은 그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더 밀도가 있고 깊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오광수는 양수아가 남긴 <질투>,<애정>,<불신>,<석별>등의 드로잉 제목에서

인간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감정표현을 추상화한 것들이므로 다른 작품들도 얼굴의 형

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한다.140)이 점에선 얼굴이나 신체의 어느 부위를 반죽을 하듯

140)오광수,「양수아의 예술」,『격동기의 초상-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200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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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이겨 절규하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구현해주었던 장 포트리에의 방법을 연상시키며

양수아 자신이 처한 상황,자신이 체험한 부조리한 상황이 나치점령하의 프랑스인들이

겪었던 고통에 찬 현실에 비유하고 있다.한마디로 두 작가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궁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건 같다.두 작가의 작품 모두 인간의 육신은 이미 의미를 잃

은 채 껍데기만 남겨져있다.재현적인 이미지나 형태는 사라지고 표현성이 강조된 인간

내면의 색채라고 해석된다.

그의 고집과 미술에 대한 집념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소외감이 그를 서서히 붕괴시키

고 있었다.1968년 무렵부터 알코올 중독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여,작품 제작의 리듬마

저 잃어가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재도전의 몸부림이,세상을 떠나기

3년여 사이에 시도된다.141)7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금남로 1가 Y싸롱에서 「유

목민의 본적지」이라는 시서화전이 열렸다.(도판63),(도판64),(도판65),(도판66)

양수아는 캔버스 대신 한지와 장판을 사용하였다.특히 한지의 동양화적 여백은,소

용돌이치는 앵포르멜의 어지러운 색상들과 수수께끼 같은 앙상블을 이루고 있었다.(도

판62)하얀 여백과 어두운 색감 때문에 유화라는 느낌보다는 수묵화의 느낌이 든다.이

작품이 어떤 시와 어울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작품이 완성 되면 안규동과 서희환이 글

씨를 썼다.전람회로서 뿐만 아니라 양수아를 돕는다는 뜻이 더해져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142)「유목민의 본적지」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양수아는 그때 시도했던 한지

와 장판지 소재의 작품을 본격화하여 서울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71년 9월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국립공보관화실에서 양수아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도판67),(도판68)서울에서의 첫 전시회이자 그의 22회 작품전이 되는 이 전시회에는

서울 비구상 화단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출품된 작품은 40점이었는데 <炸裂>,<激烈>,

<슬픈 피에로>등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이 눈길을 끈다.메스컴도 비상한 반응을 보

여 주요 일간지들이 문화면을 할애했다.그는 주간여성의 지상대담에서 시인 이성부에게

141)이석우,앞의 책,pp.234〜236.
142)위증,「앵포르메르的 생애의 마지막 모서리(그 맹렬한 붕괴,목 쉰 함성)」,『격동기의 초

상-양수아 꿈과 좌절』,광주시립미술관,2004,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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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람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여러 실험과 의도가 일단 정리되는 셈입니다.의식과 무

의식 세계를 넘나드는 상상력의 갈등,현실과 이상사이의 비좁고도 넓은 격차,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그 격차를 포착해보고자 한 것들입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서울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어느 정도 정리 했다고 생각했고,이러한 노력이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듯 작가로서 인정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단 2점의 그림을 팔았을 뿐이다.서울전

시회의 실패는 자기 존재 의미의 파손을 의미했으며,예술가로서 지켜오던 마지막 자존

심과 소망마저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다.

4)자화상 시리즈 –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

자화상이란 화가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시도된다.양수아의

작품 중 자화상이 많다.이념의 갈등에서 소외받은 그는 고독했고,고독했다는 것은 내면

세계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있음을 의미한다.그러기에 양수아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

고 스스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다.

그의 자화상들을 살펴보면 변화되는 작품세계가 그대로 나타난다.초기에 사실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구상화가 주를 이루었듯이 초기에 그려진 자화상들 역시 객관적이고 사

실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의 일본유학시절부터 1940년대 말까지 제작된 초기

자화상들을 살펴보면 시원시원한 선이 돋보이며 그가 인물묘사나 소묘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도판69),(도판70),(도판71),(도판72),(도판73)특히 1937년 일본 유학 시절

에 그려진 초상화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면 구성이 시원하고 선의 강약이

잘 조절되었다.비록 채색도 되지 않은 연필 드로잉이지만 완성작 못지않게 뛰어난 작품

이다.재료는 주로 연필이나 크레파스,수채물감을 사용했다.각각 재료의 특성에 맞게

질감 표현이 탁월하다.

자화상이 가장 많이 제작된 시기는 1940년대 말부터 1955년까지이다.이때는 목포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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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해온 시기이다.이는 1950년 6.25전쟁 이후 위증이 말한 ‘내부의 끔찍한 반란’이 시

작되면서 심적으로 변모된 자신을 자화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크레파스,수채,유

채,펜 등 다양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야수파적인 강렬한 색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도판74),(도판75)1955년에 제작된 <자화상>은 (도판76),(도판77),(도판78)

1953년에 제작된 작품 <여학생>(도판23)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빨강,파랑,노랑 등

강렬한 야수파적 강렬한 색감을 사용하면서도 입체파적 화면 분할이 나타나고 있다.이

시기에 나타난 자화상은 대부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서정적인 색감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내면의 감정을 표현했다.같은 시기에 그려진 <자화상>(도판79)은 수

채를 했는데 몇 번 되지 않는 큰 붓 터치와 뚜렷한 색감으로 인물의 특징을 잡아내고 있

다.재료는 다르지만 내면의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는 기법적인 방법은 비슷하게 나타난

다.

1950년대 후반,광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자화상이 제작되지 않다가 앵포르멜 경향

이 심화될 때 자화상이 등장한다.1967년에 제작된 이 자화상을 보면 눈,코,입이라고 추

측되는 형태만 보일 뿐 전체적인 형태나 색감이 모두 무너진 완전한 비구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도판80)두껍게 발라진 마티에르만이 느껴질 뿐이다.그의 생애를 미뤄 짐작해

볼 때 심리적인 불안감과 알콜 중독 증세로 무너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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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인 앵포르멜은 한국미술사에서 일어난 집단적인 미술운동으로

의미가 중요하다.한국 앵포르멜은 4인전의 ‘반 국전 선언’과 함께 1957년 <현대미술가협

회>라는 전위적 단체의 성립으로 불씨가 당겨졌다.또한 현대미술가협회전 3회전에 출

품한 박서보의 <회화no.1>이 한국 최초의 앵포르멜회화라 일컬어지며,박서보와 현대미

협을 중심으로 하여 방근택,이구열,이경성,김영주 등의 평론가들의 체험적 개설의 형

태로 앵포르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호남에서는 중앙화단의 앵포르멜 운동에 앞서 앵포르멜회화가 강용운과 양수

아에 의해 개인적으로 시도되었다.1930년대 후반 일본 유학파들로 미국이나 유럽의 신

미술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이들은 오지호를 중심으로 한 호남 구상회화에 대한 또

다른 경향을 시도한 것이다.

호남에서 구체적인 추상 활동은 1946년 서양화가 배동신의 개인전이 시작되었고,

1948년 <동킹맨(DongKingman)초청전>에 이어져 강용운을 중심으로 한 추상작품이 발

표되었다.그리고 같은 해 양수아의 개인전에서 비정형회화가 시도되고 있다.1950년 강

용운의 개인전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강렬한 색채와 붓 터치들로 단순 변형 시

킨 반 추상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양수아는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일본 유학을 떠나 신 미술을 접하였다.후대 그의 선구

자적 회화세계의 성립은 어린나이의 일본 유학에서 시작되었다.이 당시 일본화단에서는

밝은 화면과 단순화된 색면 구성으로 야수주의나 에콜 드 파리의 영향을 받았던 ‘독립협

회’나 ‘1930년 협회’등의 전위미술운동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이런 회화들은 그의 작품세

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뒤 그린 초기작품에서는 야수파나 입체파적 작품들과 비

구상 드로잉들이 나타나고 있다.이 시기에는 파스텔이나 콘테,크레용,유채,수채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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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추상화풍을 탐구하고 모색하고 있다.이때는 추상화를 시도하는

초기 단계로 풍경화나 인물화 등의 구상화가 수적으로 우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상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며 추상화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의 추상화 작업들은 광주로 옮겨온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구상화와 추상화가 공존하고 있는 시기로 다양한 작품 경향이 나타난다.추상화들은 수

가 많아지고 초기작보다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1960년대 중반에 제작된 작품들에는

서구의 잭슨폴록이나 장 포트리에의 작품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며 격정적인 추상이 나타

난다.구상이 중심인 호남화단에서 추상화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기 이전에 그는 중앙화

단 못지않은 적극적인 추상 활동을 펼친 것이다.이렇게 호남에 추상회화의 발판을 형성

하며 추상 1세대로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광주사범(1938년 3월 개교)과 1956년 별도

로 분리된 광주사범대학 출신의 비구상 미술인들을 2세대를 길러내면서 호남 추상의 맥

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양수아의 중앙화단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은 1957년 서울에서 개최된 현대작가초대전

의 참여이다.이 전시는 중앙화단중심의 작가선정을 지양하고 지방작가들의 참여를 독려

하여 많은 지방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양수아는 2회전부터 작품을 출품하였는

데 이에 앞서 1회전을 보고 조선일보에 전시 평을 게재하기도 했다.즉,그는 창작과 이

론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로부터 더욱더 격정적인 앵포르멜 회화로 나아가기 시작한다.60년대 중반이후,그

의 작품은 어두워지고 삶 또한 난조를 거듭한다.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지만 「유목민의 본적지」,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하여 다작을 했다.가난과 소외 속에서도 한결같이 비구상회화를 실현해가며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인 양수아는 호남화단에서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한국 현대

회화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따라서 이런 선구자를 통해 호남

의 앵포르멜을 다시금 재평가해 보는 일은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의미를 지닌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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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말, 캔버스에 유

채, 37×44.5㎝. 개인소장.

도판50. 양수아, <모자> 1960년대 

후반, 종이에 유채, 30.4×39.6㎝, 

개인소장.

도판51. 양수아, <재

봉틀 질 하는 여인>, 

1968, 캔버스에 유

채. 45×37㎝, 개인

소장.

도판52. 양수아, <풍

경>, 1960년대 말, 종

이에유채, 41.2×32㎝, 

광주 교육대학교.

도판53. 그림- 양수아, 시- 위

증, 글- 송곡 안규동 <시화전 작

품>, 1970, 장지에 유채, 

23.2×29㎝, 손광은 소장.

도판54. 양수아, <잉

태>, 1969, 캔버스에 

유채, 72.3×71㎝, 전

남대학교병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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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5. 양수아, <태

동>, 1960년대, 캔버스

에 유채, 43.5×50㎝, 

양회기소장.

도판56. 양수아, <자

유>, 1960년대 중

반, 한지에 유채·수

채 37.5×26.6㎝, 광

주대학교.

도판57. 양수아, <작

품>, 1971, 종이에 유

채·수채, 60×60㎝, 국

립현대미술관.

도판58. 양수아, <작

품>, 1970, 종이에 

유채, 71×64㎝, 개인 

소장.

도판59. 양수아, <작

품>, 1960년대 말, 장지

에 유채, 28.5×24.5㎝, 

개인 소장.

도판60. 양수아, <작

품>, 1970년대 초, 장

지에 유채, 23×32㎝, 

곽옥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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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 양수아, <작품>, 1972, 

종이에 유채, 30×39.5㎝, 개인

소장.

도판63. <유목민의 본적

지 팜플렛 표지>, 1970.

도판64. <유목민의 본적

지 작품 목록>, 1970.

도판65. <유목민의 본적

지 위증의 시>, 1970.

도판66. <유목민의 본적

지 위증의 시>, 1970.

도판62. 양수아, <작

품>, 1970년경, 한지에 

유채, 60×49㎝, 위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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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7. 양수아, <서울 개

인전 팜플렛 표지>, 1971.

도판68. 양수아, <서울 개

인전 작품 목록>, 1971.

도판69. 양수아, 

<자화상>, 1937, 

연필, 28×21㎝, 

개인 소장.

도판70. 양수아, <자

화상>, 1946, 연필, 

24.5×19.5㎝, 개인 

소장.

도판71. 양수아, 

<자화상>, 1940

년대 말, 연필, 

25.2×17㎝, 개인

소장.

도판72. 양수아, 

<자화상>, 1940년

대 말, 종이에 연

필, 33×20.5㎝,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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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3. 양수아, <자

화상>, 1940년대 말, 

크레파스, 27.5×19.8

㎝, 개인 소장.

도판74. 양수아, <자

화상>, 1952, 종이에 

유채, 19×25㎝, 양승

찬 소장.

도판75. 양수아, <자

화상>, 1953, 종이에 

크레파스, 19.3×33

㎝, 곽옥남 소장.

도판76. 양수아, <자

화상>, 1955, 종이에 

크레파스, 15.2×22

㎝, 곽옥남 소장. 

도판77. 양수아, <자

화상>, 1955, 종이에 

크레파스, 31×19㎝, 

개인 소장.

도판78. 양수아, <자

화상>. 1955, 종이에 

크레파스, 33×23㎝,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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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9. 양수아, <자

화상>, 1955, 종이에 

수채, 33×20㎝, 개

인 소장.

도판80.  양수아, <자화

상>, 1967, 캔버스에 

유채, 24.2×33.3㎝, 조

용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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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월 13일 전라남도 보성군 은덕면隱德面 덕음德

音 마을에서 양계환梁桂煥 공과 박순례朴順禮

여사의 3남 2녀 가운데 장남으로 출생.

1924.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516번지로 이거移居.

1927. 보성겸백공립보통학교(겸백초등학교)에 입학.

1931.
겸백초등학교 졸업.이후 시모노세끼下關 히꼬

시마彦島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

1933.

시모노세끼 히꼬시마 제2초등학교(下關彦島第二

公立尋常小學校)졸업,시모노세끼(下關)공립

중학교에 입학.

1938.
시모노세끼(下關)공립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옴.

1939.

다시 동경으로 감.미야모토 사부로를 찾아가 제

자가 됨.가와바다(川端畵學校)미술학교에 진학

함.

1940.
동경 은좌銀座 국옥菊屋갤러리에서 신창생파新

創生派 창립전 개최.

1941.
가와바다 졸업.동경 은좌 국옥 갤러리에서 백어

회白魚會전을 가짐.

1943. 부산을 통해 귀국한 뒤 고향으로 돌아옴.4월에

부록 -양수아 생애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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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로 향함.지인을 통해 안동신문사 문화부 기

자직에 몸담음.

1945. 일본인 처녀 아베에스코(安部悅子만)를 만남.

1946.

아베에스코와 선생 사이에서 아들 현승이 태어

남.10월에 아베에스코와 현승과 함께 귀국하여

고향을 돌아옴.배동신과 함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오지호,김주경,남관,박영선,이인성의 합

동전을 관람.배동신의 알선으로 전라남도 문교

사회국 학무과 교사직을 신청함.이 무렵부터 수

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함.

1948.

목포 문태중학교 미술교사로 자리를 옮김.김보

현의 목포 전시회에서 강용운을 만남.광주미국

공보원에서 강용운과 비구상非具象 합동전을 가

짐.호남동 대동병원 2층에 양수아 미술 연구소

를 개설.제주 4·3사건으로 인해 동생 양회천이

체포되어 무기징역에 언도됨.

1949.

12월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을 관람한

후 ‘질량質量의 빈약’이라는 비평을 동아일보(12

월 2일자)에 게재.

1950.

목포여자중학교로 직장을 옮김.6.25전쟁 발발.

7월에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동생 양회천이

후퇴하던 국군에 의해 희생됨.후퇴할 때 대열에

서 떨어져 나온 인민군과 여기에 합류한 좌익세

력 및 피난민들을 따라 입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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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남한 최초의 조직적 좌익 게릴라 부대인 ‘남부

군’에서 생활.아베에스코는 현승을 데리고 일본

으로 떠남.

1952. 포로로 수용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됨.

1953.

2월에 곽옥남을 만나러 부산으로 향함.5월 곽옥

남과 결혼.목포 미네르바 다방에서 개인전.목

포 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6월 ‘양수아 양화연

구소’개설.

1954. 1월 첫아들 승철이 태어남.

1955.

6월 16일에 광주미국문화원에서 ‘양화전’을 가

짐.11월 22일에 ‘양수아 양화연구소’에서 공부했

던 제자들의 제1회 전시회가 열림.

1956.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이목離木기념 전시회’를

미네르바 다방에서 부부전으로 가짐.5월1일 강

용운의 소개로 광주 사범학교로 자리를 옮김.8

월 둘째 아들 승훈이 출생.

1957.

이 무렵,‘느낌으로서의 회화’를 자유롭게 추구

함.오지호,강용운,배동신,임직순,최용갑 등

선배,친구들과 구상·비구상 논쟁을 벌임.

1958.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현대작가 미술전’에

초대됨.백색 계통의 앵포르멜을 본격적으로 추

구함.셋째 승찬이 태어남.

1960
6월 외동딸 희숙이 태어남.같은 달 광주 아카데

미 다방에서 개인전을 가짐.‘백색을 위하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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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閑日’,‘강강술래’,‘연 날리는 소년’,‘고향에서’

등 30여점 발표.

1961.

10월 작업에 전력을 쏟고자 광주사범학교 미술

교사를 그만 두고 광주 중앙로에 ‘양수아 화실’

을 개소함.

1962. 9월 개인 유화작품전을 가짐.

1963.
9월 넷째 아들인 승걸이 태어남.10월 제7회 전

라남도 문화상 수상.

1965.

한 신문의 지면에 ‘실락원失樂園의 시공時空’이

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 게재.미술인협회 전남

지부장에 피선됨.

1966. 개인전 가짐.

1969.

제1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입선작 전

시를 보고 ‘국전 심사를 심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함.양화 개인전을 가짐.

1971.
9월 첫 서울 개인전을 국립 공보관 화랑에서 열

림.

1972.
7〜8월 제 23회 개인전을 광주 Y싸롱에서 가짐.

9월에 여수에서 제 24회 개인전을 가짐.

※ 양수아 생애 연표는 그의 셋째 아들인 양승찬에 의해 정리된 『격동기의 초상 양

수아 꿈과 좌절』의 연표를 간추려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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